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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그대가 머무는 곳, 집인가 가정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여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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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 am.There I am.

In DaeJeon, Korea, where I lived for few years, there is a place called, “Root Park.”
It is a park where you can find genealogies of Korean families. 
I saw people coming to this place nodding their heads after they saw their genealogy, 
saying to their children about something related with their family. 
Through genealogy, people find their identity and reason for their family tie.

In the scripture, there are many stories regarding genealogies. 
Especially in Matthew chapter 1, there comes the genealogy of Jesus. 
It contains even gentiles and people who were considered shameful to the family at Jesus’ time, 
but the bible does not show any effort to hide from us, but rather openly tells us about it. 
And, it is grace of God who works through even the people with many weaknesses and flaws.

We are in it, as well. We are in Jesus’ genealogy. 
We are adapted as God’s children, and legitimately put into his genealogy.

We are respectable children, legitimate heir of God. 
And, we must remember that because of that we also have responsibility to uphold 
the honor of family. In this may, which is the month of family for our church, 
let us remember that we are in Him, in His household.

거기에 내가 있다

제가 몇년 동안 살았던 한국의 대전에는 “뿌리 공원”이 있습니다. 

각 가문의 족보를 알 수 있는 공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정의 족보가 기록된 곳 앞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과 가정의 결속력을  찾습니다.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도 이방인들의 이름도 여럿 나오는데

 성경은 애써 감추지 않고 다 밝혀 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이름들이 아니라 

찬란한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의 족보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엿한 자녀이며 당당한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가문의 명예를 잘 지켜야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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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정말 바뀌고 싶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이런 간구함으로 시작했던 사순절 새벽예배...
사진속에 환하게 웃는 예쁘고 멋있는 사순절 가족 개근 하신 손정호(바울)집사님 가정을 소개합니다. 와이프이신 석영지(뵈뵈)집사님
과 큰딸 손연우(초등부), 작은딸 손지윤(유년부)입니다. “저의 가정에 일어난 기적을 말씀드린다면 사순절 시작할 때부터 투정 한번 없
이 일어나 옷입는 작은 딸, 처음에 잠투정을 부렸지만 점점 묵묵히 따라 나서는 큰 딸, 아내와 크게 다투어서 다음날 새벽기도는 생각
할 수도 없었지만 다음날 차 안 각자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보면서 신비롭고 비밀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는 기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손집사님은 “죄에 집중하기 보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는 간증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죄인됨을 알게 해 주신 주님...그리고 평화를 주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
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후 13:4)
이번 사순절에 손집사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일어나 온전함 주시는 주님의 품안을 더욱 소망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고 간증하십니다.

커
버
스
토
리

[사진 이왕수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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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찬양

“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
- 신앙 찬양 -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 히브리서 6장 13-15절 -

성경에는 참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말씀들이 많이 기

록되어져 있습니다.

- 넉넉한 (로마서 8:37)이라는 형용사는 크기, 수량, 시간 

따위가 어떤 기준에 차고도 꽤 남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

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풍성함 (에베소서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충만(에베소서 1:23)이라는 명사는 ‘가득하게 참’을 이야

기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넉넉함과 풍성함 그리고 충

만, 넘침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퀸장가족 여러분께 말씀 하십니다.

“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

축복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복(福)은 음식을 잘 차리고(豊) 제사(示) 지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祝福)은 빌

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자에서 축복의 의미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빌어서 받는 복이 아닙

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끈임 없이 구하며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

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일방적으로 주시

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성경이 한자를 번역하여 쓰다 보니 간단히 축복이라

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한자의 뜻과 

같은 빌어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일

방적으로 주시는 복의 개념임을 잘 이해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혜

가 있을 것입니다.

- 박이순 목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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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1) 예수님의 부르심(마 21:1b-3): “주가 쓰시겠다”

라 하시며 묶여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가 풀려나 

예수님을 위해 쓰임 받게 된 것이다.

2) 예수님의 낮아지심(마 21:5-7):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멍에를 

메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3) 예수님의 높아지심(마 21:8-9):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며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함은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

야로 인정하며 높이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1. 예수님의 부르심(엡 4:1)

갇혀있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엡 

4:4)이라며 현실을 뛰어 넘어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

려한다. 종려주일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에 놀랍게도 “나귀 새끼

를 타신 분은 다름 아닌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네게 임하시는 네 왕

이다. 그러므로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을 품으라.” (슥 9:9, 

9:12a)고 되어있다. 종려주일인 오늘은 힘들어도 소망을 품으라는 

부르심의 날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성도를 그리스도를 위한 일

을 하라고 불러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엡 4:11-12). 

‘주가 쓰시겠다’ 함에 나귀는 즉시 사명의 길을 갔듯이 직분을 주

어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시겠다함에 머뭇거림이 없이 즉시 순

종해야 한다. 우리의 평생 사명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이다.

2. 예수님의 낮아지심(엡 4:9)

‘겸손이란 자기의 원래 자리를 포기하고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두

고 그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 원래 자리는 하늘의 보좌이나 만물의 주인이신 그 자리를 포기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 가장 부요하신 분이나 촌동네 나사렛에서 사셨다. 

  * 세례요한을 만드셨으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다.

  * 왕이시나 짐을 싣는 나귀를 타셨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선 겸손을 배워야 한다(마 11:29a).

3. 예수님의 높아지심(엡 4:10)

이 땅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마침내 하늘 위로 올라가심

으로 낮아지셨던 그가 다시 높아지셨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빌 2:5-11)

지극히 높아지는 것,  뛰어나나 이름을 갖게 되는 것, 하늘과 땅에

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것,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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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E 담임목사 설교 요약

2017년 3월 19일2017년 3월 19일 에베소서 2:19-22에베소서 2:19-22

건물에서 성전으로건물에서 성전으로

담임목사 설교 요약

건물은 성도 각자를, 성전은 이 성도들로 이루어

진 진정한 교회를 의미한다.

1. 왜 성전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엡 

2:22).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나 거처로 삼길 

원하시는 곳은 특별히 구별하셨다. 처음에는 에덴을(창 2:8), 광야

의 성막 가운데 지성소와 그 후 예루살렘 성전 안의 지성소를 거

처로 삼으셨다. 

  지금은 본문에 성전(거룩한 집)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거처로 삼

으시길 원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확장되어 이루어질 새 예

루살렘(거룩한 성)을 거처로 원하신다(계 21:1-4).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은 ‘거룩’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곳을 거처로 구별하여 삼으

셨다.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실 수 없는 교회는 사람들의 헛된 바람, 생

각이 꽉 차 있는 어둠이 있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은 곳이다. 비

난의 가시, 원망의 가시, 절망의 가시, 미움의 가시를 다 꺾어 세상 

것 버리고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머무시기 합당한 교회가 되

어야 한다.

2. 어떤 재료로 성전이 만들어지는가?

  이미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과 외인과 나그네 중에서도 불러 함

께 성전을 만들어 간다(엡 2:19). 

  외인, 나그네라 부르는 자는 이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헛된 것

을 위해 살고 정처 없이 살던 인생들이다(엡 2:1-3,12). 그러나 이

제는 그들을 불러 앞선 성도들과 똑같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

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로 스스로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3. 어떻게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가?

  성전 건축의 기초는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 즉, 말씀 위

에 세워야 한다.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모퉁이 돌로 건물과 건물 사이

에 마지막으로 끼어 넣어서 건물의 완성을 이루는 돌 즉, 예수이

다(엡 2:20b,21),(마 21:42). 예수님으로 성전이 완성된다. 

  성전 건축의 진정한 건축자는 성령님이시다.

  성전은 말씀과 예수, 성령으로 단단하게 이뤄진다

  (엡 2:20-22a).

하나님에게는 어느 시대에도 공개한 적이 없는(엡 

3:5b) 감추었던 비밀(엡 3:9)을 바울에게(엡 3:3),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엡 3:5a), 교회에

게(엡 3:19a) 알려주어 마침내 비밀을 알게 되었

다. 

이 비밀은 온 세상과 심지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도 알아야 하

는 그리스도(4절), 복음(6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7절)의 다양

한 이름으로 불리는 예수그리스도 이다. 예수님만이 분명한 길이

시며, 유일한 진리이시며, 진정한 생명이시며, 참 사랑이시며, 참

된 주인이시라는 비밀이 알려졌다. 

본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6절)’ ‘교회로 말미암아(10절)’ ‘믿음

으로 말미암아(12절)’의 세 번의“말미암아”라는 구절과 마침내 비

밀을 알게 된 것은 연관되어있다.

1.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밀의 이름을 복음으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놀라운 일

이 일어났다(엡 3:6).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이 없던, 하나님의 좋은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하나님의 진

노를 받아야 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

었다는 것이다. 

복음이 이 세상을 넘어 천국을 약속해 주고 있음은 복음으로 말미

암아 이미 죄와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까지도 얻게 된 것을 포함한다. 

복음은 보화 중에 보화로 이 복음을 품고 자랑하며 복음이 약속한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축복임을 알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주

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 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엡 

3:13).

2.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 복음이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신다(엡 3:10).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즉시(행 9:19b-20) 전파하였다. 은

혜 받은 것은 감출 수 없는 것으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세상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악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자신들의 패잔병 신세를 알아 사람들을 미혹치 

못하게 해야 한다(골 2:15).   복음의 비밀은 안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 소망을, 악한 영은 더욱 절망하게 된다. 

3.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안 자들의 삶은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엡 

3:12)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미래를 보아야 한다(히 12:2). 오

직 믿음은 미래에 대한 태도로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음으로, 교회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삶을 갖고 승리하자.

2017년 3월 26일2017년 3월 26일 에베소서 3:1-13에베소서 3:1-13

마침내 비밀을 알다마침내 비밀을 알다

2017년 4월 9일2017년 4월 9일 에베소서 4:1-16에베소서 4:1-16

땅 아래 낮은 곳으로땅 아래 낮은 곳으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말씀 중심

교회 중심교회 중심

2017년 4월 2일2017년 4월 2일 에베소서 3:14-21에베소서 3:14-21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에베소서 3장 20절 하단의 “모든 것에 더 넘치도

록”이란 기대이상이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

대이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기대이상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삶을 살기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알아보자

1. 기도하라

바울이 간절히 세가지를 위해 기도한다(엡 3:14-15).

1) 성령의 능력을 구함(엡 3:16)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스데반은 그 안에 성령의 능

력이 있었기에 증인과 용서와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다.

2)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함(엡 3:17-18)

세상의 사랑(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과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며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간구함으로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한다.

3) 하나님의 충만을 구함(엡 3:19)

하나님의 모든 충만(기쁨, 감사,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지

길 기도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2. 기대하라

기대 이상의 삶을 기대해야 한다(엡 3:20). 하나님은 기도와 생각

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기대: 다윗은 시 62:11에서 하나님에게 

능력있는 전능자라는 말씀을 한 두 번 들었는데 더 이상 들을 필

요 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 시편 62:5-7을 고백

하며 살았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심을 기대: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구한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다(왕상 3:13). 하나님은 구하

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마 7:11).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구하

지 않은 것, 구하지 못한 것 까지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다 주신다

(고전 2:9).

*천국에서도 생각이상 기대이상의 천국생활을 누리게 될 것을 기

대: 기대이상의 삶은 영원무궁이 계속된다(엡 3:21). 그러므로 모

든 것에 기대이상의 삶을 기대하며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한다.

3. 기억하라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

함임을 기억해야 한다(엡 3:21).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는 동전을 구걸하다 

그가 구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못 했던 기대이상의 인생이 되고나

서 즉시 찬송하였다(행 3:8-1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

람을 놀라게 했다.

https://youtu.be/rAd3EuVSHjI
https://youtu.be/Yf4PVgmAJpE
https://youtu.be/8wlokdpXfYc
https://youtu.be/lCGMgRvYbgg


AGAPE 특집 -  가정의 달

는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모여서 30여년전 6명의 가족창이 이

제는 20명의, 4세대의 멤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주어짐

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빰빠빰” 하고 아버님의 울려 퍼지는 트럼본 소리로 이 교

회 본당이 채워 지는 날을 준비하며 이 밤은 결코 우리 가족만을 

위한 밤이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하시며 

섬겨오신 수많은 분들을 기념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훌륭한 음악가들이 있는 가정이 많고, 더욱 오래도록 이 교회

를 섬기시는 가정도 많지만 부족한 저희들이 시작하는 이런 모임

이 앞으로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 작은 음악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아

끼지 않으신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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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페”와 소원(疏遠)해 진지 꽤 오래다. 오래간만에 원고 

청탁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내 나이 팔팔

(88)이 되니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그 동안 

내가 나팔 불며 살아온 일생을 정리하는 의미로 6월 4일(주

일) 오후 4기에 “가족음악회”를 열려고 한다. 음악회 내용의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일생을 

나팔불며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일정시대에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威化島)에
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때까지 일본교육을 받았다. 4년제 중

학교 들어가면서 음악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바리톤으

로 시작했다가 트럼본으로 바꿨다. 4학년때 일본이 미국과

의 전쟁(소위 대동아전쟁)에서 패망하면서 나는 조기 졸업했

다. 중국에서 신의주로 건너와 신의주상업학교에 편입하면

서도 음악생활은 계속되었다. 신의주 학생사건(학생들이 공

산당교육을 반대하는 사건)이 나면서 학생들이 많이 검거되

면서 공포의 시기가 왔다. 46년에 음악부 동료 둘과 함께 험

한 38선을 넘어 남하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넘어왔지만 혼

란한 시기에 그리 쉽지 않았다. 17세의 나는 미군부대에 가

서 노동하면서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 공부의 꿈은 그리 쉽

지가 않았다. 노숙하기도 여러번 하던 중, 어느 악기점 윈도

우에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조선경비대 제1연대군악대서 모

병한다는 광고였다. 우리 셋은 의기 투합하여 즉각 응시했다. 

제1연대는 태능에 있었다. 46년 10월 3일부터 군대생활이 

시작된다. 우리 셋은 중학교 밴드부 출신이라 군악대에서도 

아리나레*에서 허드슨 까지아리나레*에서 허드슨 까지

김기호 장로

대환영, 총애받았다.(그때 군악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

실장을 지낸 김계원 장군이 소위때였다). 1950년 6.25사변

이 일어날때 우리 셋은 모두 특무상사가 되었다. 그래서 동

료들은 "별의 삼형제"라며 선망했다. 51년 전쟁이 치열할때 

우리는 준위로 임관되면서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다. 나는 저 

유명한 수도사단 군악대장으로 발령됐다. 최전선에 나가 사

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썼다. (비화 한마디. 1952년 

12월 3일 당시 미합중국 대통령 당선자 드와이드 아이젠하

워 장군 방한 일선시찰=수도사단=시에는 영접행사 및 연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 대장 김기호준위가 아이젠하워 장

군으로부터 직접 칭송 및 격려의 악수를 받은 바 있다. 라고 

육군군악사에 계재). 57년에 제대할 때 중위였다. 나는 서울

시립교향악단에 입단해 음악생활이 이어졌다. 그 당시만해

도 우리나라 형편이 북한보다 낮았다. 교향악단이라곤 서울

시향과 KBS교향악단 둘 뿐일때였다. 월급도 쥐꼬리만 했다. 

얼떨결에 단신 도미하게 되었고 여차여차하여 퀸즈장로교회

에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대강 이렇게 나의 70여년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죽을 고비도 여

러번 있었지만 그때그때 주님의 자비하신 손과 가슴이 나를 

껴안아 주셨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나의 회고록을 펴낼 심산

이다. 

* 아리나레가 무엇일까? 나의 어린 소학교시절, 우리 학교 

건너편에 일본인 여고가 있었다. 한번 그 학교 교가를 들은 

일이 있었다. 그 학교 음악선생이 지었다고 했는데, 어찌나 

아름답던지 내 마음에 쏙 들어박혔다. 그 가사 중에 아리나

레요~ 하는데 아리나레가 무슨 말일까? 궁금했지만 알 수가 

없었다. 미국와서 일본어사전을 뒤저보니까 그 해답이 나왔

다. 아리나레(阿利那禮)=압록강의 옛이름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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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집가정의 달 특집

한국에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한 기념일들이 많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으며, 퀸즈장

로교회 역시 5월의 첫주는 어린이주일, 둘째주는 어버이주일로 지키며 가정의 달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 눅 8:2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퀸장가족 모두가 성경적인 가족이며 가정이다. 아가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퀸즈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심포니 가족심포니 가족
김지현 집사

“바바바밤~, 바바바밤~” 하면 곡조가 없는 글을 읽어도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인 줄 많은 분들은 알것입니다. 음악에는 숨

어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생이 음악입니다. 

저의 아버님의 인생을 음악에 표현할 수 있다면 4악장으로 된 

교향곡에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1악장은 일제시대를 겪으시며 나

라와 글을 잃어버리신 가운데 음악이라는 작은 소망을 찾으시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시는 “환희”교향곡. 2악장은 목숨을 걸고 자

유를 찾아 월남하시고 군대에 들어가셔서 6.25 전쟁 속에 죽음을 

스쳐 지나가는 여러 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

데 무사하게 하시고 어머님을 만나 결혼까지 하시는 “운명” 교향

곡이며, 3악장은 시립교향악단에서 트럼본 연주자로 지내시다 , 

한 가정의 가장으로 미지의 나라 미국에 미리 오셔서 자녀들의 장

래를 일궈놓으신 “신세계(New World)”교향곡입니다. 아직 마치

시지 못한 “미완성 교향곡” 4악장은 퀸즈장로교회를 40년 가까이 

섬기시며 장로님으로서 교회의 밑거름이 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

선교회 전임 트럼본 연주자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아버님의 

삶은 심포니 교향곡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띵가 띵가” 반면 저의 음악 인생을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미뉴에트(Minuet)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4박자의 춤에 마추어 

연주되는 우아한 음악 그런 곡이라서가 아니라 단어 그대로 1분

(Minute)만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 때 바이엘 30번으로 

나의 음악인생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때 아버

님께서 어느날 사오신 클래식 기타는 또한 또다른 나의 음악 인생

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심히 기타를 친 보람으로 태초부터 우리교

회의 찬양과 경배팀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

에 반한(?) 김유경권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준열이도 

중등부 찬양팀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배와 찬양에 대한 비

전과 희망을 통해 우리 교회의 앞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

한 찬양의 도구로써의 역활을 잘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버님의 88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자녀들이 아버님과 어머

님이 해외나, 안 가보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보내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버님께 88세를 기념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냐

고 여쭤보았을 때, 아버님께서는 우리 가족 음악회를 하시고 싶으

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는 4남매가 각각 다른 교회

를 섬기는 관계로 함께 모이는 시간도 자주 없지만 함께 노래를, 

음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저희 형제들

은 이민 초기에 이제는 50세을 넘으시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 집

사님, 권사님들이 되신 다른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를 함께 섬기면

서 찬양대와 중창단, 교사와 반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특히 건축

을 위한 ‘메시야’ 공연 때는 저를 뺀 온 가족이 찬양대원으로 하나

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던 우리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음악을 대하다 보니 음악을 좋아

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가정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제 목사가 되셔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큰 누님은 얼마 

전까지도 퀸장 반주자로 섬기다 지금은 타교회의 반주자로 섬기

고 있으며, 작은 누님은 또한 매형이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

김기호 장로님 김지현 집사님 Family김기호 장로님 김지현 집사님 Family

“ 4악장의 인생 교향곡 ”“ 4악장의 인생 교향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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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Huang, Zanwei 자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 분들과 함께 저

희 3대 가정의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기쁩

니다. 현재, 저희 3대 가정 모두 퀸즈장로교회 중국어부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가족

이 미국에 오기 전, 먼저 미국에 오신 시어머니는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부탁을 하였습니다. 주님

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저희 가정은 미국에 잘 도착할 수 있었

습니다. 이렇게 저는 미국에 와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의 일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도착한 첫 주일 예배에 시어머님은 어른으로부

터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

게 하였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 아주 특별한 느낌

을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친절한 호칭과 배려는 저에게 낯설

고 차가운 새로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저는 점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체계도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잘 나누어져 있었습니

다.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러시아 예배 그리고 아

이들을 위해 세워진 예배는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

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중국

어부 전도사님은 매번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

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서 매번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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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장 본당을 점령한 3대 가정 ”“ 퀸장 본당을 점령한 3대 가정 ”
김석영 권사

- 김성민 집사 가정 -- 김성민 집사 가정 -

김성민, 지영, 은결, 석영, 한결, 영웅, 성원, 은아김성민, 지영, 은결, 석영, 한결, 영웅, 성원, 은아

주일이면 오전 8시30분, 1부 예배에 큰 아들네 가족과 함께 예

배를 드립니다. 남편 김영웅집사는 본당 앞자리에서, 큰 아들 성민

집사와 손주 한결이는 발코니에서, 며느리 지영집사와 손녀 은결

이는 자모실에서, 저는 찬양대에서 온 가족이 본당을 점령하고 드

리는 예배로 주일 아침이 시작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배를 마

치면 친교실 귀퉁이에서 함께 주일 만찬을 즐기며 가족들의 한주

일간의 이야기꽃이 만발하니 그 또한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월이 많이도 흘렀습니다. 어린 성민이와 성원이를 데리고 퀸

장을 찾았던 때가 벌써 30년 전 일이니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시댁식구들과 동도교회를 섬겼고 미국에 와서 

1987년도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1990년에 이귀순전도사님께서 등록하고 다니라고 권하셔서 등록

을 하였습니다. 이민 초기, 의지할 곳 없고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였습니다. 이

런저런 힘든 시기가 있을 때마다 주의 전을 찾아 힘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사춘기 두 아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맡기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큰 은혜입니다.

제 평생의 반을 지내온 퀸장에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무엇

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으로 감사가 넘칩니

다. 미국으로 이민와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하신 것도 

큰 축복이 되며 교회에서 바르게 성장한 두 아들에게 현명하고 지

혜로우며 겸손한 두 자부들을 허락하신 은혜 또한 큰 감사입니다.

세월이 흘러 손자, 손녀까지 보게 된 요즘은 한결이, 은결이 할

머니로 더욱 행복하답니다. 

큰 아들이 결혼을 하고 3년여가 지나며 임신소식이 늦어졌을 때

에 남편 김영웅집사와 함께 사순절기도제목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 바로 응답을 받아 얻은 손주가 한결이입니다. 온 가족의 

기도와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얻은 한결이로 인해 가정에 웃음

과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과 행동으로 헛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때로

는 어린아이의 생각같지 않은  모습으로 대견함에 웃음짓게도 만

드는  한결이와 은결이입니다. 이제 막 세살이 된 손녀 은결이는 

요사이 교회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며 아무때고 뜬금없이 “우리 

교회는 언제가?” 라고 물어본답니다.

어느날은 한결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뒷자리에서 혼잣말로 “하

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어요.” 하는 걸 제 아비가 “예수님이 십

자가에 못박히신거야.” 라고 가르쳐주니 “똑 같은거야.” 라고 대꾸

해서 온 식구가 할말을 잃게 만들기도 하며, 제 아비에게 십계명

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 1계명 부터 하나씩 알려주며 제 6계명

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알려주니 “살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더

군요. “사람을 죽이는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아버지에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잖아.” 라고 

대꾸해서 온 식구가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 집에서도 성경말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엉

뚱한 질문과 대꾸를 하는 한결이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가 곤혹을 

치를 때가 종종 있답니다. 하지만 교회안에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

았는데 찬양대 악보를 정리하고 예배실을 정돈하는 한결이로 인

해 제가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그만 녀석의 엉뚱한 

행동에 칭찬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어린 손주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바르게 잘 키워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한

다는 과제가 저희 부부에게 남아있는 듯 합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반듯하게 신앙을 지키며 기도

함으로 자녀손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대를 이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겠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대를 이어가서  축복의 가정을 이루며 받은 복

을 나누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구약에서 가정을 의미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미

슈파하’(mishpahah)는 가족, 개인들의 가조적인 인연을 

의미하는데, 친족, 지파, 민족을 의미하기도 한다(민3:15, 

삿13:2, 암3:1,2). ‘엘레프’(elep)는 사사기 6:15에서 ‘가

족’, 즉 1천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했다(참고, 삼상 

10:19, 미5:2). 이와 같은 낱말의 사용으로 볼 때에, 구약

에서의 가정이란 넓은 의미로는 혈통이나 결혼에 의해서 

연결되는 사람의 그룹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일컫는다. 

  모세의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이것이 사회질서와 논리 개념의 기초이다. 즉, 가정교육과 

사회생활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신명기 교훈에서도 가

정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신명기는 부모의 제사

장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신6:4-9)  구약에서 가정은 교

육과 예배의 기능, 즉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교회의 기

능을 했다. (예배의 기능, 교육적 기능, 위안적 기능, 보존

적 기능)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의미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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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친

교모임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점점 새롭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를 먼저 소개 하자면 어머니는 하나님의 여종입

니다. 성경공부와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 할 뿐만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크고 작은 모임과 그리고 

주방봉사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

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시간에 노방전도에 나가 전단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지요. 시어머니는 때로는 저의 작은 아들을 

데리고 교회봉사에도 참석합니다. 자주 하는 말은 ‘항상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며 말씀하지요.

저의 남편에 대해 소개 하자면 미국에 오기 전, 저희 부부는 교

회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였지만, 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술자리에 자주 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첫 사랑을 잃어 버

렸습니다. 예수님을 의지 하였던 첫 마음은 어리론가 사라지고 형

식적으로 모이는 신앙이 되었고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미국에 

와서 형제, 자매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남편

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에 인도하셨고,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하

셨습니다. 형제모임 뿐만아니라 저녁예배 봉사에도 기쁜 마음으

로 섬기며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

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주일

마다 부모님은 항상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서 예배와 찬양을 드렸

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로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제가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모두 평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와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을 통해 하나님

께서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과 교회봉사 사이에 

시간 상의 충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1순위로 생각하는 순종

을 배우게 하셨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셨

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인도에 순

종하며, 반주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동시에 가족

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과 아들 한명, 모두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

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큰 딸은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언어부분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국어를 통역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붙혀 주셔서 천천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딸의 성격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

습니다. 저의 둘째 딸 gao,yi는 초등부에서 예배 드리며 순종도 잘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셋째 아들은 3살 좀 넘었지만, 

1살 넘었을 때 심장 수술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몸이 비교적 허약

한 편입니다. 아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현재 아들은 

자주 저의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와 함께 전도도 나갑니다. 아

들의 체력도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을 돌보십니다.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넘치

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겪는 과정에서 때로는 원망도 있었

고 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변화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한번 불순종 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

습니다. 비록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서 함께 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교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얼

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천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

함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메세지를 통

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빛

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

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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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고쳐 주리라 - 건강할지어다! ”“ 너를 고쳐 주리라 - 건강할지어다! ”
제 30 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제 30 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2017년 3월 6일(월) - 4월 16일(주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의 주인되셔서 통치하시

는데, 아버지께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째, 하늘의 아버

지를 인식해야 한다.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의 운행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은혜,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하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므로,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셋째, 하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은 하

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아야 한다.

사순절의 반환점인 4주차 첫날,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날 

성도들의 간식을 제공하였다. 이날 말씀 후에 찬양, 기도시간에는 

모든 교회학교 교사, 학부모님들을 위한 기도시간이 주어졌다. 지

금의 교회학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다. 헌신되고 충성된 교사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각 교회학교 부서들을 통해 이 어그러

진 세대를 다시한번 일으켜 세우는 부흥의 주춧돌이 되기를 간절

히 기도한다.

사순절 Day-19사순절 Day-19 마태복음 6:25~34마태복음 6:25~34

“ 치유란 무엇인가? ”“ 치유란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창고

에 명령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창

고를 만들라. 먼저 창고를 잘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야 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대적하고 싸우고 엎드릴 때 창고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창고에 담아라. 사사로운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참된 복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셋째, 창고를 

열어라. 축복은 흘러야 하는데, 진짜 축복은 쌓일 곳이 있어야 하

고, 흘려 보낼 곳이 있어야 한다. 

사순절 Day-21사순절 Day-21 신명기 28:7~14신명기 28:7~14

“ 창고에 명령하다 ”“ 창고에 명령하다 ”

처참한 상황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떠남이다. 먼저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한다. 단순히 회개

에서 그치지 말고, 죄에서 떠나야 한다. 또한 익숙한 관계에서 떠

나야 한다. 두 번째는 따름이다. 먼저 룻은 하나님을 따랐다. 나의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따랐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사랑으

로 대해야 한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오늘은 러시아예배부의 블라

지미르 형제의 기도와 러시아어권 회중들의 말씀 전 찬양이 있었

다. 작년 5월 첫 러시아어 예배를 드린 후, 아직은 많은 인원은 아

니지만 신실한 자들이 함께 모여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 러시아어로 부르는 그 가운데, 그 고백이 

러시아어 회중들과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23사순절 Day-23 룻기 1:1~5, 4:13~17룻기 1:1~5, 4:13~17

“ 해피 엔딩 스토리 ”“ 해피 엔딩 스토리 ”
첫째,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모든 삶의 갈등 및 상처

를 주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둘째, 용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1) 올바른 해석으로 용

서해야 한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이야

기 해야 한다. 2) 따뜻한 말로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

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3) 놀라운 선물로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상상 못한 놀라운 일로 용서해야 한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로비 바닥공사로, 오늘은 예배실을 들

어서는 입구가 바뀌었다. 교역자분들과 안내로 섬기는 분들이 성

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나와서 안내하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 많

은 분들의 섬김으로 질서를 갖춘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

한다. 또한 감사할 것은 사순절 시작하면서 영상에 문제가 생겨 나

오지 않던 본당 화면이 수리가 되어 원상 기능을 회복하였다. 최고

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방송실의 노력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

사순절 Day-20사순절 Day-20 창세기 50:15~21창세기 50:15~21

“ 복수냐 용서냐? ”“ 복수냐 용서냐? ”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는, 기도이다. 기도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믿음은 이미 이

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것이다. 둘째, 말씀이다. 백부장은 

말씀에 능력을 알았고, 한 말씀이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셋째, 확신이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다르고, 예배

가 다르다.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 전후로 거의 매일 찬양하는 곡들이 있다. 모든 찬양이 그렇

듯이 찬양은 우리 삶 가운데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너를 고쳐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 찬양들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부르지만, 마음에 더욱 위로가 되는 찬양은 단연 ‘일어나 

걸어라'가 아닐까 싶다. 우리 교회가 매일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

기를 소망한다. 

사순절 Day-22사순절 Day-22 마태복음 8:5~13마태복음 8:5~13

“ 내 집에 한 말씀만 하옵소서 ”“ 내 집에 한 말씀만 하옵소서 ”

상처받은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아버지의 부재로 야베스

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붙여 주었다. 고통 중에 철저히 망가졌던 야

베스였지만, 자기 정체성을 알았고, 자신의 목표가 있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

고, 한 사람의 비전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또한 야베스 못

지 않게 부모에게도 상처가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치유의 

공간을 통해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치유를 경험해야 한다.

사순절 Day-24사순절 Day-24 역대상 4:9~10역대상 4:9~10

“ 부모 때문에 나 아프다 그런데 부모도 나만큼 아프다 ”“ 부모 때문에 나 아프다 그런데 부모도 나만큼 아프다 ”

사순절 기간의 반환점을 도는 4주차 수요일, 청년들이 돌아가면

서 맡은 성경봉독 순서는 청년선교부가 어제로 끝내고, 청년대학

부의 청년들이 맡아 한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러한 훈련들을 통해 어그러진 이 세대를 바로 세워 나가는 데 있

어서 올바른 리더쉽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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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기드온을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이다. 첫

째, 부름 받은 기드온, 불러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바로 리더는 

부름 받는 것이다. 둘째, 소심한 기드온, 과거의 모습만 생각하여 

현재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래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관점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가능하다. 셋째, 

변화된 기드온, 변화되면 쓰는 언어가 달라지고 순종하게 된다. 주

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자 성도들이 앞에 나

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오늘날, 역기능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교회 안의 많은 남자 

성도들, 특히 아버지, 남편이라 불리는 가장들이 일어서야 한다. 

그들이 무릎 꿇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난다.

사순절 Day-26사순절 Day-26 사사기 6:11~18사사기 6:11~18

“ 리더여, 결코 소심하지 말라 ”“ 리더여, 결코 소심하지 말라 ”

마른 뼈,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럴 때 우리

가 해야 하는 것은 첫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말씀으

로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세상을 살

리는 것이다. 셋째, 성령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성령의 바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

사순절 5주차, 이제 부활주일까지 2주만 남은 가운데 어느 때보

다 더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

에 사탄도 그만큼 우는 사자와 같이 각 개인의 건강과 영적인 부

분으로 틈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릎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사순절 Day-25사순절 Day-25 에스겔 37:1~10에스겔 37:1~10

“ 마른뼈여, 살아나라 ”“ 마른뼈여, 살아나라 ”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선포한 말씀으로서 첫째, 예수님의 열

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약속만 한 것이 아니고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으로 일을 이루셨다. 둘째,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 하셨다. 

셋째,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 1) 믿음을 위해 힘쓰고, 2)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3)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져도 예수 안에서 넘어져

야 한다.

사순절 Day-27사순절 Day-27 요한계시록 3:14~22요한계시록 3:14~22

“ 성도여, 결코 미지근하지 말라 ”“ 성도여, 결코 미지근하지 말라 ”

공동체 안에서 못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

해서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첫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

다. 신실한 자들이 잘 세워지고 팀웍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

다. 둘째, 완전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 믿고 신뢰함으로 맡겨야 한

다. 셋째, 목표에 맞는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힘을 내어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담임목사님께서 예배 후 성도들에게 기도부탁을 하신 것처럼, 

어느 사순절보다 지금은 기도가 간절할 때이다. 항상 하나님은 가

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

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리하여 회복, 치유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사순절 Day-28사순절 Day-28 출애굽기 18:13~27출애굽기 18:13~27

“ 그대여, 혼자 못하니 위임하라 ”“ 그대여, 혼자 못하니 위임하라 ”

사순절 4주차 토요일, 중고등부 학생, 교사들의 총동원 새벽기

도 찬양이 드려졌다. “주님과 같이” 영어로, 또 한국어로 드리는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가사의 고백이 

이번 사순절 내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어진다. 오늘은 또 중국어

예배 회중들이 마음을 다해 햄버거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대접

했다. 이러한 서로의 나눔이 우리 교회와 주변 커뮤니티 가운데 풍

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로비공사도 이제 많이 진행되고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 동안 수고한 모든 시설관리부 집사님, 이신은 목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제 곧 새롭게 바뀐 본당 로비가 

선보일 것이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을까? 첫째, 복음

을 전하는 교회가 되야 한다. 복음 때문에 세상이 설레야 하고, 죄 

사함의 복음이 교회에서 들려져야 한다. 둘째, 기적이 나타나는 교

회가 되야 한다. 기적이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

다. 셋째,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가 되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할때,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

사순절 5주차 끝자락, 많이 지칠 법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찬

양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무릎으로 나아간다. 상

한 심령, 연약한 육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신실하신 하

나님을 의지하며……

사순절 Day-29사순절 Day-29 사도행전 2:37~47사도행전 2:37~47

“ 교회여, 세상의 가슴까지 뛰게 하라 ”“ 교회여, 세상의 가슴까지 뛰게 하라 ”

복 있는 사람들은 어둔 세상에서 의인의 길을 가야 빛난다. 그렇

다면 의인의 삶은 어떤가?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우

리가 잘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밖에 없다. 둘째, 시냇가에 

심겨진다. 시냇가에 심겨짐은 곧 성령인데 열매가 있고 그 잎사귀

가 마르지 않는다. 셋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다. 곧 

예수님의 길이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아야 한다.

토요 총동원 찬양으로 유초등부가 옷을 맞춰 입고 섰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다음 세대를 앞으로 이끌어 갈 이 유초등부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냇가에 올바르게 심겨져

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길 기도한다. 오늘 영어예배부의 섬

김으로 예배 후 아침을 대접하였다. 다이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들을 정성스레 준비해 준 영어예배부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회

복을 체험하는 영어예배부가 되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30사순절 Day-30 시편 1:1~6시편 1:1~6

“ 다음 세대여, 죄의 세상에서 의인의 비전을 품으라 ”“ 다음 세대여, 죄의 세상에서 의인의 비전을 품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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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Day-32사순절 Day-32 마가복음 23:37~39마가복음 23:37~39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

평화의 도시, 기쁨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죄가 들어오면서 탄

식이 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첫째 예수님의 탄식이 있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품 안에 안으

려고 했지만 그들은 품 안에 있기 싫어하였다. 둘째, 예수님의 내

치심이 있었다. 38절에 ‘너희 집'이라고 명하셨다.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셋째,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다. 주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백

성을 창조하시기 위한 죽음이다. 탄식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아픔과 탄식이 없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다른 사순절 주간과 달리 이번 주는 경배와 찬양팀의 인도 없이 

잔잔한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준비한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생각하며 예배를 준비한다. 오늘 예배 후 기도시간에는 특별히, 오

늘과 내일 동안 있을 여선교회 연합수련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씀 전해주실 이풍삼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 시무)님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받

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간구

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청결해져야 한다. 첫 번째

로 ‘성전에 들어가사’ 둘러보신 예수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안 

할 때,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안 할 때, 예수님은 진노하신다. 두 

번째로, ‘성전은 내집이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은 섬기고 희생하시고 구속물로 오셨다. 

세 번째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비전은 곧 

세계 복음화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순절 마지막 주,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을 맞이한다. 로비

공사는 어느덧 마무리 되어가는 중에 있고, 이번 주 중에 우리 성

도들에게 그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전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 모든 영

적인 일들의 회복, 하나님이 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한다.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지어다!!’

사순절 Day-31사순절 Day-31 마가복음 11:15~18마가복음 11:15~18

“ 성전을 새롭게 ”“ 성전을 새롭게 ”

사순절 Day-33사순절 Day-33 스가랴 13:1~6스가랴 13:1~6

“ 보혈에 죄를 씻으면 ”“ 보혈에 죄를 씻으면 ”

예수님을 싹, 돌, 샘으로 스가랴서에서 표현하고 있다. 첫째, 죄

와 더러움을 씻는 샘. 죄의 원인은 보혈로 속죄하고 더러움의 증상

은 보혈로 정결케 한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둘째, 부모가 할일. 하나님 앞에 자식이 범죄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칼로 베어버리듯 야단치고 가르쳐야 한다. 셋째, 

내가 할일. 치유의 주님 앞에 솔직히 나의 상처를 감추지 말고 고

백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속죄함 받고 더러움이 정결케 됨을 

믿어야 한다.

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교회의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장정

자 권사님이 오늘 새벽 소천하셨다. 아가페 소식지 표지에도 불과 

두 달 전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오셨었는데, 이제 영원

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시게 되었다. 천국환송예배와 모

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

한다.

사순절 Day-34사순절 Day-34 이사야 53:1~9이사야 53:1~9

“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언하

고 있는 본문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들이 치유

된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원망, 불평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심을 믿게 된다.

예배 후에는, 전날까지 있었던 여선교회 연합수련회의 강사 목

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어제 새벽 

소천하신 장정자 권사님, 교회 초창기 때의 다음 세대였던 아이들

이 지금은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꾼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 바로 전수되어야 하는 것

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두 선물을 이미 

주셨다. 그것은 떡과 잔이었다. 그 떡과 잔에는 축복과 감사가 있

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선물로 가득 찼다. 그 선물은 첫째 휘장이 

찢어짐. 하늘 성소의 시작이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

하시고 임재의 감격의 표현이다. 둘째, 목표가 생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곧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천국

이다. 셋째, 가슴을 치게 곧 회개이다. 십자가 앞에서만 죄가 노출

된다.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

사순절 6주간의 기간 중 유일하게 빵 간식이 없는 날이 있다. 바

로 오늘이다. 성금요일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루 한끼 이

상 금식을 선포하며, 아울러 간식도 없는 날이다. 이것을 통해 조

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

는 마음이다.

사순절 Day-35사순절 Day-35 누가복음 23:44~49누가복음 23:44~49

“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 ”“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 ”

안식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안식일을 준비함으

로 맞을 때 축복이고, 감격이듯이, 죽음도 잘 준비해야 한다. 죽음

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어

떠한 상황,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둘째, 예수님

을 내 맘에 모셔야 한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

며 살아가야 한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숨기는 것은 두려움 때문인데, 사랑은 그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날, 교육부서 중 가장 어린 부서인 영, 유아, 

유치부의 찬양이 있었다. 3개국어로 “예수 사랑하심은"을 율동과 

함께 준비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얼마나 하나

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상상이 든다. 오늘 담임목사님 말씀처럼, 감

사함으로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직 예수”로 마무리 할 수 있게 하

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린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오늘 아침을 정성스레 준비하신 시무장로님들께 감사 드린다.

사순절 Day-36사순절 Day-36 요한복음 19:38~42요한복음 19:38~42

“ 준비하라 ”“ 준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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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생 장로님 공방 탐방기

“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 예수님 닮기 위해 목수가 된 장로님! ”“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 예수님 닮기 위해 목수가 된 장로님! ”

완성되었단다. 권사님께서 평소 다리에 쥐가 잘 나는데 발 받침대

를 열흘 가량 사용하신 뒤로는 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어찌보면 목수의 기본일 수도 있겠지만 눈썰미와 손재주가 탁

월하신 듯 하다. 집 안 곳곳에 있는 가구와 선반, 손자들의 장난감 

기차, 책상과 의자 (접이식 의자, 흔들의자), 책꽂이, 탁상용 길이 

조절 책꽂이, 접이식사다리 의자, 코너선반, 화분받침대, 쇼파용 

탁자, 쌀 뒤주까지 헤아릴 수 없는 생활가구들이 실생활에 사용되

어지고 있었다.  사제품을 구입하신 것인지, 당신이 손수 만드신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가구였다. 

장로님의 필요에 따라 고안되었고 때로는 권사님과 손주들의 

요청에 의해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가구이다보니 실용성과 효율

성에 더하여 정성과 사랑이 가득 묻어나는 작품들이 되었고 아이

디어가 많은 가구들이 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목공예를 시작하

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쭈어보았다. 5년여전 은퇴를 하시고 외손

주들을 봐주기 위해 딸, 사위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손주들이  

등교한 이후의 시간에 취미생활을 찾기 위해 헬스클럽도 가보았

고, 악기를 배워보라는 딸의 권유도 있었다. 그런데 운동이야 평소

에도 하던 것인데 굳이 헬스클럽까지 갈 이유가 없어 곰곰 생각해

보니 예수님도 목수셨었다는 것에 마음의 감동이 왔고 나 자신만

을 위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쓰임새있게 사용할 수 있는 목공예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한다.

그래서 2년전 뒷마당에 있는 쓰지않는 자쿠지를 활용해서 목공

예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방을 만드는 것이  초보 목수의 첫 작품이

였다고 한다. 자쿠지를 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  좋으련만 허가를 

받는 여러 절차가 쉽지 않아서 자쿠지 기본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공방을 만들려니 더 많은 난관이 있었고 섣불리 도전한 댓가를 혹

독히 치르신 후에야 완성되었다고 하신다. 그렇게 시작된 목수로

서의  2년의 시간동안 많은 생활가구들과 선교비 마련을 위한 작

품들까지 만들어 내셨다니 놀라울 뿐이다.

책도 사서 보시지만, 혼자서 그림을 그려보며 많은 생각 끝에 도

안을 만들어보고 때론 두세차례 실패도 경험하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신다. 인내와 끈기가 대단하신 듯하다. 무엇보다

도 돋보이는 것은 못의 사용을 절제하고 나무에 홈을 파서 십자맞

추기로 파트 연결을 하신  것과 목재의 마무리가 간결하고 깔끔한 

것이다.

한참을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다보니, 공방이 더욱 궁

금해졌다. 설레는 마음으로 뒷마당의 공방으로 나섰다.

공방을 만드시며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나니 그제서

야 공방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먼저 스치는 것은 코끝에 

가득한 나무향이였고 작은 공간안에 여러가지 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져 있는 모습이였다. 보통 가정집 차고의 반 정도 될듯 한 

작은 공간이였다. 깔끔하게 정리되어져 자리잡고 있는 툴들, 크고 

작은 연장들이 나란히 나란히 줄지어 있고 짜투리 나무조각들이 

분주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한가로운 토요일 낮시간, 교회로부

터 30 여 마일 떨어진 롱아일랜드로 아가페 기사를 위한 탐방을 

떠났다.

하이웨이를 한참 달리다보니 어느새 번잡한 건물과 도로들이 

보이지 않고 한적한 마을로 들어선다. 봄을 재촉하듯 보슬비가 내

리던 날, 아직은 마른 나뭇가지에 잎사귀는 무성하지 않지만 커다

란 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따라 조용한 숲 속 마을 같은 곳에 도착

하였다. 이곳에 오늘의 탐방장소가 있다.  밤사이 비가 내린 탓에 

공기가 맑으니 여유로움에 신선함까지 더한 풍경 좋은 곳에 위치

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용생 장로님과 장로님의 작은 공방이다.

2년 전, 교회 바자회 때 주차장 한 켠에서 성경받침대와 건강 발 

받침대를 판매하시던 장로님으로부터 직접 만드신 수공예품이라

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던 기억을 되살려 탐방까지 오게 된 것이

다. 장로님 댁에 들어서니 현관입구부터 집안 곳곳에 범상치 않은 

목재가구들과 여러 집기들이 즐비했다. 우선 교회 바자에 첫 선을 

보였던 성경받침대와 건강 발 받침대가 당연 화제가 되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손으로 받치는 것이 불편하여서 어릴적 지

게를 생각하니 지게모양을 흉내내서 만들면 되겠다 싶어 처음 만

들어 보셨단다. 처음에는 투박했지만 두세차례 업그레이드가 되

어 지금의 세련된 성경받침대가 완성되어졌다. 근래에는 작은 지

게모양의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받침대도 만드셨다. 이것들은 다

른 작업을 한 후의 자투리 나무로 만들수 있기 때문에 작은 조각

나무조차도 잘 다듬어 모아둔다고 하신다.

건강 발 받침대는 권사님이 카이프로텍스에서 운동하던 발 받

침대를 사진 찍어 그대로 재연, 높이 조절까지 가능한 받침대가 

정민영 집사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 만남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교회 자랑과 소개를 하며 

같이 믿음생활 하길 권유합니다.

오늘 내가 뿌린 씨앗이 언제 어디에서 싹이 날지 

모르지만 나의 사명은 부지런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저에게 붙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라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000이의 믿음을 회복시키시어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나는 넘어져 방황하고 있는 심령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어야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시 해봅시다! 사람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때 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사람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며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초신 자 시절에는 예수 믿는 자들의 

언행일치가 안되는 것에 걸리고,

오랜 신자라면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모습에 상처를 받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습니다. 

믿다가 실족하여 넘어져있는 성도들도 있구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갈급합니다.

사람의 모습에 실망하고 자존심이란 덫에 걸려 

전도를 받아들이지만 

선뜻 교회에 나오지 못 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아 방황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으면서상처받아 방황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으면서
심석순 권사심석순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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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에 모아져 있었다. 작업장 같지 않은 단아한 공방의 모습에 또 

한번 놀랐다.

장로님의 정갈한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정성

을 다한 여러 작품들이 탄생되었다. 교회 바자를 위해 수개월 전부

터 나무를 다듬고 자르고 수차례 반복되는 작업을 마다하지 않으

시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들여 만드셨을 과정들을 생각해본다. 

예수님도 목수셨다지.. 라며 감화받았던 그 마음을 온전히 담은 

정성이 중국어 예배부 헌금함이 되고, 새벽예배 헌금함이 되었고,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여러 집기들이 되어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

을 것을 생각하니 장로님의 그 손길이 참 귀하게 여겨졌다.

2017년 선교바자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 여쭈어보았다. 

평소 책상이나 탁자 위에 서류가 어지러이 정돈이 안되는 것을 감

안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류함을 만들었다며 보여주셨

다. 역시나 장로님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서류함이었다. 

수석장로님으로 교회의 일이 과중하신 때에 작업하실 시간이 

있으시겠냐는 질문을 드리니 그 동안의 삶이 그래왔듯이 먼저 주

어진 일에 우선을 두고 순서대로 해나가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루 24시간을 사는 것은 누구나 같기에 주어진 일에 우선 순위

가 무엇인지 구별하여 충실한 삶을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목수

로서의 삶이 큰 즐거움이고 활력소가 되지만 교회중심의 수석장

로로서의 삶이 당연 먼저임을 알려주신다.

교회중심의 삶으로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삶을 살다보니 자녀들

을 살뜰이 보살피지는 못했지만 신앙안에서 잘 성장하여 준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말씀하신다.

권사님께서 소꼬리 곰국을 진하게 우려내 만든 만두국을 한그

릇씩 비운 아가페 편집위원들은 마침 숫자가 딱 맞게 남아있더라

는 스마트폰 받침대를 선물로 받아들고 목수장로님의 작은 공방  

탐방을 마쳤다. 선교바자를 통해 매년 새롭게 선보일 아름다운 다

음 작품들을 기대한다.

김명숙권사, 김용생장로, 신성재 집사, 신은하집사

재하, 재용, 재훈, 재은

김명숙권사, 김용생장로, 신성재 집사, 신은하집사

재하, 재용, 재훈, 재은



“ 들어라 걸어라 거하라 ”“ 들어라 걸어라 거하라 ”

유아세례는 하나님과 부모가 하는 약속이라는걸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매일 기도하고 금이에게도 이야기해줍니다. 

나는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청지기일 뿐이니 금이를 하나님

께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지키기로 다짐하지 않으면 

이 선물이 너무 귀한 나머지 내 것인양 살아갈까 두렵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10년만에 기적같이 자녀를 주셨고 그 

기다림속에 평안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것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받은 우리집 퀸즈장로교회에서 우리 자녀

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 또한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금아~

아빠 엄마는 너를 신앙 안에서 이렇게 키울것을 약속한단

다. “ 들어라. 걸어라. 거하라 ”

1 - 말씀을 들어라 - 쉐마 금아~

2 -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걸어라

3 - 말씀을 듣고 걷는 cycle 속에 거하라

아빠 엄마는 금이가 말씀을 듣고 걷고 거하는 그 모든 과정

을 함께 할것이란다~

2017.04.08 / 토 / 아빠 엄마가~

(유아세례 받기 전 아빠가 금이에게 쓰는 편지중)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말씀으로 삶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발버둥치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한 가

족인 퀸즈장로교회 안에서 금이가 믿음으로 자라도록 함께해주실

꺼죠?

박승희 집사 ( )박금 엄마

부활절 앞두고 저희 아기 홍유진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

진이를 저희 가정에 선물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

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유진이를 통해 

엄마인 저에게 믿음의 성장을 주셨습니다. 나날이 자라가는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생활상에서 모든 소망이 이

루어졌고 기도할 때 마다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사

람이 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겠다

고 작정하고 교회에 따라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

니니까 결국은 안 되는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와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아

부의 훌륭한 전도사님 및 교사들 덕분에 유진이는 매우 밝고 활발

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님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교회가 서먹서먹 했지만 지금

은 밖에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교

회 주방에도 선뜻 들어가서 밥을 퍼주고 마치 내 교회라는 주인공 

자세가 담긴 느낌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살포시 싹이 틉니다. 

유아세례 받게 한 이유는 앞으로 유진이를 퀸즈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께서 유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바른 인생길을 걷게 해주실 것

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 보다 배로 힘들고 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먼 훗날 부모로써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유

진이를 지켜주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을 심어 주고 싶은 마

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험한 인생길 골짜기에 빠져도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고 항상 풍요로운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유진이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김려화 집사 (유진 엄마)

“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라기를 ”영으로 자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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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나는 베이징에서 대학교 시절 때부터 사귀어 결혼하고 

첫아이 용(조운-애명 / 조자룡-용이라 부른다)이부터 둘째 은이

까지 이르러 22년이란 세월을 거친 “지루한 인연”입니다. 2004 

년에 우리 아들 용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금이야 옥이야 온갖 정

성과 사랑을 다 부어서 키웠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준 탓인지 

둘째에 대한 욕망이 크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난다고 해도 그

만한 사랑을 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한편 일을 한다는, 시간이 

없다는 핑게로 둘째에 대한 계획도 뒷전이였었습니다. 용이가 아

마도 여섯살 되던 해던가 문득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동생이고 누나며 형들이 있는데 자기는 혼자냐고... 형제가 있는 

애들이 부러웠었던 모양입니다. 외로운것도 있었던것 같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부가된 동생에 대한 욕심 - 동생이 있더라도 자기에 

대한 사랑은 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흔쾌히 응답은 했지만 일

이 한창 바쁘던 시기라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또 뒤로 미뤄진 

둘째에 대한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던차 2015년 한국에서 메르스

를 겪게 되며 우리 여행업도 비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회에 우

리 은이를 임신하게 되였습니다. 참 우리 용이도 2003년도 베이

징에서 사스가 터져서 난리하는 그 시국에 보게된 아들입니다. 아

빠, 엄마가 종사했던 일에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시기에 맞게 보내주신 크나큰 선물입니다.

임신 7개월째 부터 이민생활이 시작되였습니다. 몸도 많이 무거

워져서 힘든 시기였지만 늘 곁에서 같이 해준 남편과 아들 덕분에 

버틸만 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베이징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용이 아니였으면 나 혼자서 생활해 나갈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몸도 아닌데다가 언어장애도 있

었습니다. 아들이 큰 버팀목이 되여 준 것입니다. 마트에 가도 엄

마 힘들다고 비닐봉지 하나 못들게 했습니다. 출산준비를 위해 사

야 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모든 쇼핑이 아들 몫이였습니다. 너무 

대견스러웠고 고마웠고 미안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김숙화 성도 (조은 엄마)

“ 그래 바로 이거야, “ 그래 바로 이거야, 
영아부부터 시작하는거야! ”영아부부터 시작하는거야! ”

드디여 수술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부모가 되기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모르는 무신자였지만 두렵고 힘들고 

약해질 때면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 하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셨고 늘 같

이 해주셨습니다.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간의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어

서부터 남편이 우리에게 적합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님의 부름에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목사

님 한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퀸즈장로교회에 다니는 안미영씨네 

부부를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아들이 먼저 교회

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는듯 싶었고 저러다 푹 

빠지는건 아닐가? 보고있는 나는 우려도 앞섰습니다. 집에 와서 

교회에 대한 얘기는 적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둘이 약속이나 한듯

이... 하지만 나는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했고 마음을 쉽게 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듯 싶

었습니다. 간혹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주옵소서’하는 남편의 말이 

귀에 들렸지만... 그러던 찰나 이양미전도사님과 황혜옥전도사님

께서 심방을 오셨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심금을 울렸었지

만 그때는 ‘아멘’이라는 말도 할줄 몰랐습니다. 어느 하루인가 남

편이 교회영아부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이명옥전도사님

과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을 담은 내용이였습니다. 아가들에게 맞

는 생동한 말씀, 표현과 찬송가들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

래 바로 이거야, 영아부부터 시작하는거야!” 묵묵히 기다려 준 남

편이 고마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로 향하는 모습이 우리가족의 일상이 되

었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쑥쑥 커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은이는 오빠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계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날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용이 하나를 키울때는 그저 멋모르는 

기쁨으로만 양육했었는데 둘째인 은이가 태어나서는 기쁨이 ‘기

대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지식과 

마음 속 깊은 곳에 자신감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

히 아이들을 양육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하얀 도화지같은 아이의 마음에 급한 내 성격 그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한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연필을 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아세

례를 통하여 은이의 인생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아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부족한 부모에게 이렇게 멋지

고 이쁜 두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해주심

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행복의 참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

다. 

우리 가정 가운데 유아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을 올려드립니다. 한편 이 유아세례가 이 아이의 인생 여정의 끝날

에 아빠, 엄마가 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한 표현이였음을 알

고 감사하는 세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거듭 날 우리 둘째 은이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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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 종려주일 /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밤

“ 종려 주일에 주신 주님의 복된 선물 ”“ 종려 주일에 주신 주님의 복된 선물 ”
- 종려주일 -- 종려주일 -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겉옷과 종려 나뭇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환호성이 귀에 들

려오는 듯한 종려주일.

이 뜻깊은 주일 낮예배 때 주신 말씀에서 강조된 세가지를 살펴

보면,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 둘째 예수님의 낮아지심, 세째 예수

님의 높아지심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망의 부르심이니 나귀

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즉각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본체

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시고 낮은 곳으로 오심같이 우리

도 겸손해야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부활하사 하나님 우

편에 앉으신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

가 되면 높여주시므로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깨닫고 부르심에 순

종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라는 복된 말씀이었다.(엡 4:1-16)

이 날 오후 예배는 성례예배로 드려졌는데 성찬과 세례는 눈으

로 보는 복음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복된 예식이다. 이 시간에 주신 축복의 말씀은 - 예수님

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정혜경 권사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

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런 축복이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분

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신다는 은혜로운 말씀(막

1:9-11)을 들으며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

려오는 것 같은 감격이 임했다.

이어서 세례식이 있었는데 학습자-25명, 유아세례자-20명, 입

교자-3명, 세례자-20명이 이 예식에 동참했고, 새로 세례 받고 입

교한 분들이 처음으로 감격스러운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거

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복되고 

은혜로운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이 

귀한 종려주일에 주님의 언약의 증표를 몸과 마음에 새긴 모든 세

례, 입교자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보낸다. 

이분들이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옛사람

에서 새사람이 되고, 더욱 믿음이 자라서 감사와 기쁨안에서 하나

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모든 교우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

기를 부탁드린다.

“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승리 ”“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승리 ”
-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밤 --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밤 -

에 나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목마르다’(요 19:28)고 우리 모든 사람과 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 위해 친히 목마르시며, 고통과 수치의 십

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청년들의 헌신

과 찬미의 제사 ‘가상칠언’이 주님의 보혈을 기리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떡과 감사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죽음보다 강하고 온 세상 보다 더 

큰 사랑을 확인하며 복된 새 언약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 귀하신 몸이 찢김으로 무거운 성소의 휘장을 친히 찢으시어 지

존하신 하나님께 언제라도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새롭고 산 길

을 열어주시며, 목적없이 방황하던 자녀들에게 소망과 사명을 주

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어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

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이제는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지 알것 같

습니다. 바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고귀한 희생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

의 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어둠과 죄악에서 헤

매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돌보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

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자신을 송두리채 주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

을 올려드리며.....

어떻게 저런 일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

지자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 분이 왜 채찍에 맞아  피

를 흘리시며 조롱과 멸시 가운데 죄인처럼 흉악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고난의 길을 가시는

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하고 외치던 군

중들이 돌변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분노와 

저주의 함성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죽음의 잔을 마셔야하는 아버

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

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주님의 슬픔과 번민의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지한 군중들의 아우성과 비웃음속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마침

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리고 몇 몇사람이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기 위해 십자가 밑

에 있을 뿐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

과 베푸신 기적에 감탄하고 그를 따라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회개한 강도를 낙원

으로 인도하신 주님!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

탁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외치신 그 절규가 가

슴을 저리게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신이 심히 목마르신 

주님, 그러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

고 아버지께 그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채 운

명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며 우

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고난의 밤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

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뱃속열달을 지나고 산후조리 6주후 주영이의 처음으로 외출 한

곳이 성전이었다. 한번씩 첵업하기 위해 병원을 간적이 있는것 빼

고는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바깥 구경을 성전에서 하게 되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첫날에 세례를 받음으로 주영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첫 외출 신고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영이를 계획하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학생부부인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천천히 

우리에게 주영이를 허락해 주셨다. 이제 일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주영이를 품고 돌아오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요즘 너무나 건강하

게 우리와 눈마주치며 웃는 모습은 쉽게 생각했었던 시작에서 알

수록 점점더 복잡해지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거 같다. 

이렇게 주영이를 만나게 됨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주영

이를 하나님을 잘 사귀어 가는 아이가 되도록 주영이의 이름처럼 

주님께 영광돌리는 주영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음은 유아세례 숙제였던 앞으로 주영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다짐의 편지를 적어본다.

사랑하는 주영이에게

 오늘은 주영이가 태어난 지 54일 되는 날이야. 오늘은 주영이 

유아세례를 위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울지 다짐하는 편지를 쓴

이세현 집사 (주영 엄마)

사랑하는 주영이에게...사랑하는 주영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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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다. 요즘 밤낮으로 너와 시간을 보내며 아침 세수 조차 할 수 없

는 시간으로 이렇게 쫓기듯 편지를 쓰지만 엄마는 너를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만 바라며 기를 것이야.

 비록 서투르고 게으른 엄마이지만 하나님 알기를 부지런히 하

며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엄마는 너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구나.

 엄마는 소망한다. 무엇보다 엄마의 욕심이 너에게 강요되지 않

길 바라고 너의 세상자랑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주영이

가 되길 소망해. 아빠의 축복기도 안에서 우리집안의 믿음뿌리가 

너까지 이어지며 너로인한 또 많은 자손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서

는 믿음의 집안이 되길 소망해. 

 주영아! 무엇보다 너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알 수 있기를 원해. 먼저 세상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고 그들

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주영이길 기도해. 물질적으로 풍족하길 기

도하지만 그것 보다 하나님나라의 상급에 더 소망을 두는 주영이

가 되길 바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삶의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어 하나님

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  많아지면 좋겠구나. 

 또한 엄마는 너에게 많은 성경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 재미있

는 말씀이나 지혜가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아직

도 살아있어 우리의 삶에 큰 길이 되어주심을 너도 반드시 알길 

바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늘 말씀하고 계심에 귀기울일 줄 아

는 주영이가 됐음 좋겠어. 

 주영아! 우리가 기도제목이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나라를 기

도하는 주영이가 되길바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힘으로 하려 

하지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무릎 꿇으며 하나님과 소

통하는 아들이길 바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엔 반드시 하나님께선 

너를 더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 주신 선물의 시간이야. 잠잠히 하나

님의 뜻을 기다리며 잘 이겨내는 강한 아들이 되길 바래. 

 끝으로 엄마는 주영이가 엄마아빠에게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 

엄마아빠의 기쁨이 되어주고 있는 요즘은 주영이에게 바라는 것 

없이 다 주고 싶구나. 하지만 많이 서투르고 부족한 우리가 행여나 

너의 바람에 만족해 주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감사

하며 기쁘게 자라나길 바래. 사랑한다. 

4. 8. 2017.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중등부 부활주일 스케치중등부 부활주일 스케치
To know Jesus is to follow him in his sorrows and to rejoice with him in his 

victories. As we see Jesus' ultimate "low" and "high" points of his life in the span 
of three days, we are called to identify with him in the full spectrum. The 
stigma is that our children's generation is spoiled and will enjoy Christ in His 
victories while abandoning him at the cross and in suffering; however, perhaps 
the opposite is true. Our children do feel the weight of their sin  and in many 
respects do desire to follow Christ amidst hardships. The problem is not so 
much there but rather is that they don't know how to find joy and marvel in 
Jesus' victory. The Christian life is not following Jesus to the cross to find joy, 
but rather following Jesus to the cross because joy has been found. This Easter 
we spent time decorating eggs, as a small but powerful reminder that as 
Christians we are called first simply to find joy in the new life found in Christ 
before anything else.



김도현 목사(Rev. Peter D.Kim) 가정

“ Soli Deo Gloria! ”“ Soli Deo Gloria! ”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hat a blessing it has been to serve here at my home church 
KAPCQ, as the English congregation Pastor for the past 7 years. 
Time surely flies, especially if you are serving as a Pastor at our 
church!  It feels like just yesterday that God called me back 
home after having been away from NY for 17 years, studying 
in college and working as a Design Engineer at General Motors 
in Michigan. In December 2009, I had graduated from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in Chicago and had just flown back 
to NY briefly to greet Rev.Chang.  I had accepted a position in 
San Diego as an EM Assistant Pastor. But God had other plans 
in mind. Rev.Chang shared that he believed God was calling 
me to come back here to KAPCQ to serve. Out of respect for 
Rev.Chang, I told him that I would spend some time praying 
and fasting over the decision but in the back of my mind, I 
thought there's no way that's going to happen. But I learned 
again that I'm not the one in control of my life. God is the one 
who guides and directs our path.  After praying and fasting in 
the weeks to follow, I sensed God's leading to come back 
home and shepherd the flock at QPEM. On a side note, it's 
also very difficult to say no to Rev.Chang! 

I began serving full-time here at KAPCQ on January 2010. 
It's then that I met my soon to be wife Cathy at QPEM. She 
also grew up at our church. We were just 3 years apart in the 

Education department but we did not know one another 
growing up. Our families did know each other though and I 
later found out that one of my uncles actually gave Cathy her 
English name when she was born! Cathy and I got married in 
August 2010, just 8 months after we met. We began the 
journey together in ministry serving QPEM ever since. Words 
cannot fully express the sacrifice, support and love that my 
wife has poured out for me and the ministry. For to have a 
healthy and fruitful ministry, alongside every Pastor, there 
needs to be a "woman who fears the Lord" as King Lemuel 
writes of in Proverbs 31. I praise God for blessing me with a 
woman who truly fears the Lord, one who is "far more 
precious than jewels" (Prov 31:10). 

God has overflowed His blessings on our family by giving us 
two wonderfully vibrant and healthy boys, Caleb (4 years old) 
and Luke (2 years old). No matter how stressful and tiresome 
ministry can get, my two boys bring a joy and rejuvenation to 
my soul every night I come home. It's funny to hear my 2 year 
old Luke tell me every time when I step through the doors to 
take my church clothes off and put my home clothes on! For 
to them, I'm not just a Pastor of a big church, I'm their daddy 
and the person who gives them rides up and down!  I am 
thankful and eternally blessed to raise up my two boys here at 
KAPCQ, that they would learn about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that one day, they would come to know Jesus 
personally and strive to love and glorify Him in their lives.

Our family prayer requests are:

1. To faithfully serve God and our church in proclaiming 
the glory of Jesus Christ to the ends of the earth. 

2. To disciple our children and have them come to know 
Jesus Christ personally as their Lord and Savior.

3. To glorify God and honor Him in our family life, work 
life, and personal life.

4. Salvation for family members that do not know Christ.

5. Health of our supportive and loving grandparents in NY 
and NJ.

We thank our loving KAPCQ and QPEM family for your 
prayers and for the genuine friendships and support as we co-
labor together in God's kingdom work. 

Soli Deo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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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가정 이야기교역자 가정 이야기
‘날마다 성경을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니 우리보다는 더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그분이 지켜주

실 텐데 꼭 기도를 해드려야 할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의 여러 사역으로 늘 분주한 교역자들

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를 섬기며 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교역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교역자들도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육체적으로 지치며,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반드시 있다. 

이런 경험들은 매우 일반적이고, 심지어 너무 자주 찾아온다. 그래서 성도가 목자를 보호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 5월 가정의 

달, 두번째 특집은 부목사님들과 다민족 예배부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들의 가정 이야기를 들어본다.

특집 - 교역자 가정 이야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퀸즈장로교회에서 영어예배 목사로서 

7년동안 섬길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목회자

로서 이곳에서의 삶은 분명 다른곳에서 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뉴욕을 떠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GM에서 엔지니

어로 일하다가 17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뉴욕에 돌아

왔던 그 순간이 바로 엊그제 갔습니다. 

2009년 12월, 저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을 졸업

하고 장영춘 목사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잠시 뉴욕에 왔었습니다. 

그 때, 저는 사실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의 영어예배 부목사로 

섬기게 될  예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

습니다. 장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퀸즈장로교회를 섬기도록 

다시 부르셨음을 믿는다고 제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는 그 순간에 바로 못하겠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어서 잠시 시간

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저는 

퀸즈장로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저는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신 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주간 기도하고 금식하

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영어예배를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퀸즈장로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기게 된 것은 2010년 부터

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

니다. 아내도 우리교회에서 자라났고, 교육부에서 저와 3년차이였

지만, 그 때까지 서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의 가

족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 삼촌 중

에 한분이 아내가 태어났을 때 아내의 영어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만난지 8개월 만인 2010년 8월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함께 영어예배 사역을 섬기기 시작하였습

니다. 아내가 저와 사역을 위해서 쏟아부은 사랑과 격려, 희생이 

얼마나 큰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건강하고 열

매가 풍성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 하는 아내가 반드시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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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만 합니다 (잠31) 그런면에서 저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

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진주보

다 더 귀합니다(잠 31:10)

계속 부어 주시는 넘치는 축복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

에 건강하고 활기찬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갈렙 4살, 루크 2살).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면, 그 날의 사역이 아무리 힘들었을

지라도 두 아들은 언제나 저에게 다시 새 힘과 큰 기쁨을 줍니다.  

둘째 아들 루크는 제가 들어올 때마다, "교회 옷은 벗고 집의 옷을 

입으세요"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저는 대형교회의 목사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주어야 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퀸즈장로교회에서 두 아들들을 키우게 된 것과, 그들이 

이곳에서 자라나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 그리고 어느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알아가며 삶 속에서 그를 

사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한량없는 감사

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기도제목은: 

1.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

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

2.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 

3.  가족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 

4.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구원 

5. 우리 가족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동역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해 주

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하는 퀸즈장로교회와 영어예배 가족들에

게 감사를 드립니다. 

Soli Deo Gloria!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을 소개 합니다. 

결혼한지 이제 8개월 째 되는 저희 가족은 저 김재형 목사, 제 

아내 김애진 사모 이렇게 둘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 김정환 

집사님, 어머니 김미자 권사님께서 같은 교회를 다니시고 계십니

다. 저는 15살 때 이민을 와서 35세가 된 지금까지 퀸즈장로교회 

교회에서 자라나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퀸즈 장로교회

는 저에게 있어 집과 같은 곳 입니다. 15살이라는 완전히 미국사

람이 될 만큼 아주 어리지도 않고 또 완전히 한국사람이 될 만큼 

아주 많지도 않은 나이에 이민을 오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

해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

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늘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유,초,중,고, 청년부를 계속 옮겨 가면서 섬기며 훈

김재형 목사 가정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이루어가요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이루어가요 ”



오인수 목사 가정

련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섬기고 있는 부서는 초등부, 교육부, 일

반행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청년부를 섬기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아내

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저의 부족한 점들을 여러모로 채워

주며 섬겨주는 모습, 그리고, 매사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항상 그늘 없이 

밝게 사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제가 

먼저 아내의 생일날 첫번째 데이트 신청을 하고, 또 몇번의 데이

트 후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오랜 

시간 함께 지내지는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

리고, 또 축복해 주시고 많은 조언들과 도움을 주신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 저의 섬기는 사역과 아내의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예쁜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

니다. 늘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히 넘치시기를 기

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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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아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와 
하나님께 기쁨 올려 드리는 가정

예쁜 아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와 
하나님께 기쁨 올려 드리는 가정

저희 가족은 저 오인수 목사, 사랑하는 아내 오지현 사모, 큰 아

들 오믿음, 작은 아들 오소망 입니다. 베이사이드에 장모님 이영숙 

집사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혹시 2011년 중고등부의 ‘시와 찬미의 밤(O2)’이 기억 나시나

요? 멋지고 예쁜 중고등부 학생들이 뮤지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

었습니다. ‘기대’라는 제가 썼던 극이었는데 함께 섬기며 올렸던 

것이 계기가 되어 퀸즈장로교회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신학교 마지막 학년 때여서 필라델피아에서 퀸즈로 주말에 올라

와서 교회 5층에서 머물며 섬겼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처음 드리

며 느꼈던 하나님의 강한 임재, 성도님들의 밝은 웃음과 뜨거운 

기도, 그리고 제가 길치인 덕에 5층 방까지 여러번 길을 잃고 겨우 

올라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퀸장에서의 첫 사역으로 청년 대학부를 맡았

습니다. 청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인생에 정말 중요하

기에 지금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경배와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섬길 기회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

님을 가까이서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전폭대원들과 함께 전도폭발을 섬기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

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도목사로서 퀸장의 자랑인 선교회원들 한 분 한 분을 곁에서 

보는 즐거움도 엄청납니다. 주보를 만들며 우리 교회의 역사와 현

재를 배웠고 성경문답서 문제를 제출하며 말씀을 향한 성도님들

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퀸장에서 첫 설교는 한글학교 경건회였습

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큰 용기를 얻었었고, 지

금도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 덕에 새벽 예배나 다른 여러 예배 때

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아빠

라고 대답합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한번도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

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도하시는 아버지와 전도에 열심이신 

어머니를 허락해 주심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아내라

고 대답합니다. 전지현보다 예쁜 아내 이지현을 필라델피아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예배 때 찬양 인도하다가 오른쪽 앞

에 앉아있는 한 자매를 보고는 기도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

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와 소망이는 우리 가족의 큰 기쁨입니

다. 사순절에 할머니와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여~’ 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이가 궁금하시지요? 이미 있습니다. 

아내 뱃속이 아닌 Haiti에요. 믿음이 소망이가 돌을 맞이할 때마다 

Compassion 단체를 통해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소망이 돌 때 

만난 아이의 이름이 Love 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는 가족,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

랑스러워지는 가족,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족을 만드시고 ‘보시기

에 좋았더라’며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올려드리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송요한 목사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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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심 받은 선교사역과 네 명의 동역자 ”“ 부르심 받은 선교사역과 네 명의 동역자 ”

저와 아내는 행복하게 벌써 18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에 살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같이 우즈백에서 태어났고, 

교포 4세로 같은 고려인 마을에 살았습니다. 제가 18살 때 교제를 

했고, 약 칠년이 지나 제가 신학교를 졸업 한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

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결혼 당시 저는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결혼식을 할수가 

있었고,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가 모스코바의 붉은광장으로 사진

을 찍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때 보니 많은 경찰들이 어떤 행

사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간 실

망하고 돌아가려할 때 한 친구가 경찰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갑

자기 경찰관이 빨리 가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붉은광장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때 러시아의 심장과 같은 붉은 광장 안에는 아무도 없

었고, 우리만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아마도 러시아 대통령도 이런 사진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정말 우리 가족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반드시 선교사역에 부르심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

니다.  선교사역을 위해 우리 온 가족은 러시아, 우즈벡, 한국을 거

쳐 이제 미국 뉴욕에 살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세 축복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 

세 딸입니다.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

혜로 딸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벳, 안나, 마리아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

라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묵묵히 따르며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습

니다. 선교사로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

나 불평과 불만없이 그냥 순종하며 우리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러시아어권 예배 때, 바이올린과 컴퓨터, 주일학교

를 섬기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많은 것을 

줄 수가 없었지만,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

었습니다. 지금 장성한 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

님 아버지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처음부터 선교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역을 위해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

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의 뒤에서 늘 저를 도와주는 가족이 있어 사역을 할 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네 명에 사역 동역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

도님들의 가족들도 한 주님이 주시는 목적에 따라 한 팀, 한 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원합

니다. 할렐루야!!!

특집 - 교역자 가정 이야기

가정(Pastor Yu Jie Chen)

퀸장이라는 큰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중국어예배부의 부흥퀸장이라는 큰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중국어예배부의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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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의 여성토크”가 있었다. 균형잡힌 

여성생활이란 어떠한지에 대해 토론이 있었

다. 둘째 날에는 최경선 권사가 진행하는 게

임순서도 있었는데, 선교회 회장들에게 문

제를 출제하여, 맞추는 회장이 속해있는 선

교회가 맛있는 간식을 획득하는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시간

은?” 이란 제목으로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

에게 남기는 편지를 쓰는 시간도 있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촛불 예식” 이

란 순서를 진행하시며 각 회장단들을 통해 

촛불을 점화하시고 각 선교회 테이블마다 

전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중한 시

간을 가졌다. 수련회 동안 은혜의 말씀으로 

따뜻했고, 맛있는 점심도 서로 도와가며 서

로 챙겨주며 훈훈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

랑이 넘쳐나는 식탁이었다.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

와 헌신이 더욱 아름다운 수련회였다. 

2017 여선교회 연합 수련회

“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

4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4월 12일 저녁 수요 예배

까지 여 선교회 연합수련회가 있었다. 강사 

목사님은 한인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풍

삼 목사님이셨다. 

로비에 들어서자 마자 여전도사님들이 기

분 좋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본당 안에 들

어서니 각 선교회 별로 앉을 수 있도록 이름

표도 꼽아놓고, 선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

의 준비가 있었음이 느껴졌다.

이풍삼 목사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여 선교회원들에게 개회 예배부터 폐회 예

배까지 귀한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의 백

성인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리는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내가 믿는 예

수님을 전해야 한다. 

또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죽을 때

까지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고 하였다. 때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

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우리가 사는 

이세상은 마취국이다. 이러한 마취국에 사는 우리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적인 잠을 잔 것처

럼, 우리는 졸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고, 

온 맘 다해 기도해야 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더욱 강조하였다.  

지하 친교실에서는 각 선교회마다 둥근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첫 날 제일 먼저 각 테이블에서 

자기소개와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는 은혜의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또, 초대손님 장미선씨를 초청하여 최윤희 권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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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흥분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두 번의 만남과 기도후 

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퀸즈장로교회라는 큰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셨고 중국어예배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

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중국어예배

부의 사역은 아주 크게 부흥발전 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

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등록교인은 900여명정도가 되고 안정적으로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이 300여명 정도가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

녁마다 성경공부수업과 새신자수업과 전도폭발훈련등을 하고 매

주 수요일밤에는 기도모임이 있고 금요일에는 여러가지 부서모임

(형제모임, 두개의 자매모임과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

마다 노방전도를 나가고 주일마다 대예배와 주일학교와 제자훈련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한번씩 그룹모임을 가지고 있

습니다. 지금 중국어예배부에는 7개 구역과 38개의 그룹이 있습

니다.

 또한 저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운데 행하신 많은 놀라

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로 

오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예비하시어 그들이 말

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주 많

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교

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예배부에는 주님을 사랑하며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기꺼

이 섬기는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심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하박국서 3:2a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

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아내(첸따이 수 쥔)와 결혼한 지 올해로1 7년이 

되어 슬하에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 첸성은(Dillon), 둘째는 딸 첸은혜(Grace)와 막내아들 

첸펑챈(Siloam) 입니다.

저희 가족은 2014년 11월에 우리 퀸즈장로교회로 오게 되었습

니다. 2014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래 섬기고 있던 교회를 

떠나라는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디를 가야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아내와 얘기를 나누던 중 세가지 방향을 생각하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신학교로 인도하시어 영적으로 더 무장하거나, 

중국으로 돌아가 선교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인도

하셔서 목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떠나라는 명령은 아

주 명확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신학교로 가서 신앙의 선배님

이신 Hao wan yi jia사모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

며 앞으로의 방향을 구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신학교의 김경래 부원

장님과 중국예배부를 설립하시려는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서 중국인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Hao사모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침 위지가 목회할 사역지를 찾고 있는데 가서 

한번 해보게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고, 김경래 목사님께

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몇개 교회로 가

서 예배드리고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곳에서 저

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여 섬기기를 제의했지만 저는 마음 속에 왠

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향이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어 받아들이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경래 목사님과 Hao사모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 퀸즈장

로교회의 중국어예배부 사역의 필요를 듣고 마음에 스쳐가는 감

동과 함께 아주 평온하고 명확하게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왜 그랬던것인지 모르겠지만 퀸즈장로교회의 중국어예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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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들 태규와 딸 진선에게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과 

같이 정말 세월이 날아가는듯 이 엄마의 나이도 칠순을 향하고 있구

나. 어느새 너희들도 믿음의 가정 이루고 어른들이 되어 이 엄마에게 

손자 셋, 손녀 셋을 안겨줘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

고 며느리 정아도 사위 병종이도 모두 신앙생활 잘 하고 열심히 봉

사하는 모습 보여줘서 이 엄마에게 큰 기쁨이구나. 

이 엄마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는 못했다. 이 엄마가 한 살때,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고 1학년때 너의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으

니 이 엄마의 외로움과 슬픔이 이 퀸즈장로교회에 와서 진선이를 낳

고부터 믿음을 가지므로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졌고, 너희를 키

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게되어 교사로 봉사하

며 너희들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것이 이 엄마의 행복이었단다. 교회갈

때 태규는 어릴때부터 양복을 입혔고 진선이는 드레스를 입혀 항상 

예수님 만나러가는 단정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감사하며 키웠다. 그

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과 

바꾸지 않았다. 

이 엄마가 이세상을 떠날때 너희들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며 주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지키며 바

른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예쁜 손자 손녀들을(현

지, 민지, 찬이, 인기, 인애, 현기)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

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며 교회를 사랑하며 목사님을 사랑하

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세상과 구별된 교육을 하는 부모들이 

되거라

이 엄마가 너희들 가정에 말씀 하나 선물하고 떠나고 싶구나. "그

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이 말씀을 너희들 가정에 가훈

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하고 교회 가는 것 먼저하고 주의 일 

하는 것을 세상일보다 먼저하면 무슨 일에든 플러스해주시는 형통

한 가정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고 살아라. 그리

고 너희들 가족 모두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서 크리

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되기를 바라며 너희들 가정에 하

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기를 기도한다.

저의 천국 환송 예배에 불러주기 원하는 찬송은 (425)장이며, 성

경은 (시편 39편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 39:7)

생애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생애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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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힘들때면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곧 그리운 할아버지 할머니를 

천국에서 뵐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뵙고 싶습니다.

자라오면서 어머님의 용기와 격려는 큰 꿈을 꾸게 하셨고, 아버지

로 부터는 늘 현실생활과 실패에 대한 준비를 배우며 겸손을 배웠습

니다.  언제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아버지, 모든것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분

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신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제가 먼저 가더라도 영원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종린, 채린 아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

험했던것들이 참 감사해요. 지금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기

도했던 우리의 소소한 기도들을 참 많이도 응답해 주셨네요. 아직도 

서로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데,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모난 부분들

이 많은데,  함께할 시간이 길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 너무 짧

고 아쉬움이 남네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안전

한 쉼터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늘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

던것이 미안해요. 당신은 저에게 절대로 부족한 남편이 아니었습니

다. 당신을 통해서 나의 상처를, 나의 욕심을, 나의 불순종함을, 나의 

게으름을, 나의 형편없음을 많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울

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당신과 함께 잠시사는 이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게 참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 헤어져도 천국

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기다릴께요.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내몫까

지 많이 사랑해줘요.  천국에서도 응원할께요.

사랑하는 종린아, 엄마 딸로 만나기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종린

이의 일생을 두고 엄마는 기도했단다. 그 기도는 엄마가 천국에서 종

린이를 만날때까지 계속 될거야. 하나님께서 종린이의 일생을 눈동

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한단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곱번 여덟

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고 용기있게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

도한단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때 칭

찬받고 안길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단다.  종린이때문에 엄마는 하나

님께 참 감사한게 많았고 행복했다. 엄마가 부족해서 종린이를 많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족한 엄마에게 딸로 와줘서 참 행복했

어. 엄마는 이제 천국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종린이와 함께 

하시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 착한 우리 큰 딸. 천국에서 곧 보자.  종

린아, 엄마대신 아빠와 채린이를 잘 부탁해.

사랑하는 채린아, 엄마는 채린이를 만나기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

는데, 채린이는 하나님이 엄마아빠에게 주신 기적이였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있냐고 생각될때 거울을 보면 하나님의 작은 기적을 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채린이를 통해 큰 사랑과 기쁨을 듬뿍 주셨단다. 

엄마는 우리 채린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성공도 실패도 다 감사한거야. 너무 결

과에 매이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삶을 

살면 엄마는 천국에서도 너무 행복할것 같아. 엄마랑 곧 천국에서 만

나. 엄마가 예쁜 채린이를 꼭 안아줄께.  채린이는 하나님이 엄마에

게 주신 큰 상이였어. 

채린아, 언니를 잘 부탁해.  사랑해 우리 예쁜 딸...

최효진 권사최효진 권사

48년간의 이땅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

님, 바르게 잘 키워주신 아버지와 어머님, 그리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생각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던 할머니  의 기도와 찬송소리,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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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나 권사홍한나 권사

부족함도 실수도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때, “내 

딸아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시며 안아주실 주님께 

저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 길지 않았던 이 세상 나그네길을 걸어오

는 동안 제가 사랑했고, 또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이 글을 남깁

니다.

사랑하는 엄마…

내 생명의 근원이었던 당신의 손길이 지금 이순간 가장 그립습니

다.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당신의 기도소리에 먼통이 터오

는 걸 알았고, 당신이 무릎에 안고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철없던 시절엔 혹독하게만 여겨졌던 기도와 말씀 훈련이 세상에

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가르침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엄마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그립

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지금처럼 벛꽃이 찬란했던 4월,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나 한 가

정을 이루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 어느새 20년을 지내오면

서 믿음의 동역자로 평생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당신으로 인해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장으로서 힘든 시간도 많았을텐데, 나

는 내 앞가림이 급하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당신의 이

야기, 당신의 고민, 가족 몰래 흘렸을 당신의 눈물을 돌아보지 못한

게 가슴을 칩니다.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이 있

는 귀한 삶을 살다가 이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래

요.

사랑하는 두 딸, 보라 보영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보석같은 너희들로 인해 엄마는 정말 행

복했단다. 너희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온갖 뒤치닥거리로 

힘들때도 너희들의 환한 웃음 하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었단다. 예쁘

고 착하고 사랑스런 너희들 엄마여서 정말 감사하다. 엄마는 이제 너

희들 곁을 떠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꼭 붙드시길, 너희

를 위한 엄마의 기도에 은혜와 자비로 응답하시길 저 천국에서도 빌

께. 너희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 어떤 것

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단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게 하여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부지

런히 암송하려무나.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단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란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한분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걸 능히 이겨

낼수 있을꺼야. 서로 사랑하며 우애있게 지내렴. 아껴주고 부족한 면

은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그 형제애를 성도와 이웃과 다른 사

람에게까지 더 넓혀가기를 바란다.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

니다. 알게 모르게 저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

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끝으로, 저의 천국 환송 예배에서 불러주기 원하는 찬송가는 

(325장, 360장, 412장)이며, 성경은 (로마서 14장 7~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

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롬 14:7~8)

“ 사순절 삼겹줄 기도짝 ”“ 사순절 삼겹줄 기도짝 ”
황은실, 김승희, 김서희 청년황은실, 김승희, 김서희 청년

믿음으로 사는 교회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말씀 중심

교회 중심교회 중심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선교회 삼겹줄 황은실, 김승

희, 김서희 입니다.

처음에 삼겹줄 기도짝이 되고 서로 응원하며 꼭 개근

을 하자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육체적인 피

로와 일적인 피곤함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사순절 새벽기

도를 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새벽마다 

깨워주시는 힘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였습니

다.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는 저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를 원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였

습니다. 각자의 기도를 하고 또 서로 중보기도하며 나 자

신만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

닫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은 서로 기도제목을 나

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

이 계획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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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CM - 가정의 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장 

16-17절].아멘!

이 말씀이 항상 저의 머리 속 깊은 곳에 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저의 체험과 느낀 점

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진화론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창조론을 견결히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신은 존재

하고 신이 우주만물과 지구상의 모든 사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은 믿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신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

억 합니다.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자주 예배를 드렸지

만, 그때 저는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다는 것을 느꼈고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가정은 많은 어려움

과 위험과 고통을 겪으면서 저와 저의 어머니는 하루종일 불안 속

에서 지내왔고, 아주 작은 평안과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제가 20살 되던 해, 어머니

는 저에게 심리학 공부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하였습니다.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저는 한 자매

를 알게 되었고, 그 자매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당신

을 택하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

랐습니다. 자매는 저에게 성경 한 권을 선물해줬지만, 저로 하여금 

정말 미안하게 생각되는 것은 얼마 후, 그 성경책을 잃어버렸습니

(Chen, Minghao 형제)

우리 집- 3대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우리 집- 3대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부활주일 교회학교 스케치부활주일 교회학교 스케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 하니 내삶에 참된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2017년도 교육부에서는 부활주일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부장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이 각부서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 행사들을 

준비하셨습니다.인형극부터 달걀 데코레이션까지 바쁜 일정 가운데도 각본에 연출에 인형을 손수끼고 아이들에게 부활의 참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 부활절이 무슨날이에요? ”“ 부활절이 무슨날이에요? ”

어린아이들의 눈에 비친 부활절은 어떤날일까요?  아이들은 부

활절이 다가오면 Easter egg hunts event에 초대되어 egg 

hunting을 재미 있게 하고 나면, 많은 기관들이나 학교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절 기간동안에는 학교

들이 방학을 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vacation을 계획하고 다들 휴

양지로 떠납니다. 휴양지에 다녀온 아이들은 부활절의 의미는 모

르고 단순히 vacation가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아부에

서는 정소연 집사님이 준비해 주신 대본으로 ‘부활절이 무슨 날이

에요?’ 라는 인형극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영아부 아

이들이 알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 조정숙 집사님

- 영아부 -
- 영아부 -

“ 삐약이의 부활절 ”“ 삐약이의 부활절 ”

해를 바꿔 가면서 한해는 인형극으로 한해는 교사들이 직접 연

극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올해는 " 삐약이의 부활절" 이라는 제목으로 예쁜 구름이와 백

합 그리고 병아리 (삐약이)와 나비 인형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

하며 그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

는지를 직접 만든 예쁜 인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아부 아이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 차동미 부장 권사님

- 유아부 -
- 유아부 -

“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

유치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인형극을 

준비하였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

으셨나요’라고 질문하면 몇몇의 아이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요’라

고 대답을 할 줄도 알고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

스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사를 통해서 죽으

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셔서 잠시 슬퍼했지만 약속하신 말씀대

로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

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부활절 인형극이었습니다. Jesus 

is Alive라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었습

니다.                                                        - 계연란 부장 권사님

- 유치부 -
- 유치부 -

“ Jesus is Alive ! ”“ Jesus is Alive ! ”

유년부에서 부활절을 맞아 특별한 인형극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으로 시도하는 영어 인형극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선생님들

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 같지 않은 주인공이 

교회 가기 싫어 주일날 옷장에 숨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꿈에서 

사탄이 너무 기뻐하며 반겨 주었는데, 주일 학교에서 배운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

은 다시는 교회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우년부 아이들과

도 같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Jesus Is Alive를 찬양했습

니다. 우리 우년부 아이들이 인형극에 푹 빠져 다시 한 번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 김근희 부장 집사님

- 유년부 -
- 유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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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저에게 항상 기회

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

니다. 친구들과 가족의 도움으로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미

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날 꿈에 그 분은 저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라는 저

의 질문에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에 일어 나자마자 저는 어머니에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국

가면 꼭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

씀드렸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찾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는 제 곁에 또 한 자매님을 보내주셨고, 그 자매를 통해 퀸즈장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우울증과 심한 불면증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말했지만, 견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되

지 않았고, 직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저와 아내는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우리 부부의 감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과거에 제가 자해하고 폭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셨습니다. 그 분은 온유와 사

랑으로 저를 연단시키셨고, 인도하셨을 뿐만아니라 저에게 믿음

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이런 보살핌 속에서 저는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었고,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는 말할 것

도 없이 당연히 드렸지요.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였고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는 아내에게 하

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우

리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서 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등 하

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아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아내를 위해 성령님께서 직접 감동시키시고 

아내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드렸습니다. 그 후, 하

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내는 먼저 저에게 하

나님에 대해서 몰어보고, 저는 제한된 저의 지식으로 아내에게 설

명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

다. 지금 아내는 주동적으로 교회 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

하고 주님안에서 교제를 하며 마음을 다해 말씀도 읽고 기도도 드

립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

듯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희 세 

가족은 미국으로 먼저 오고 그 당시 어머니는 미국에 오지 못하셨

습니다.(집안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어

머니가 순리롭게 미국에 도착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여기

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상봉하길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

다. 그리고 주님께 어머니를 우리 퀸즈장로교회로 모시고 나오겠

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에 도착한 시간도 특별한 시

기였습니다. 비자가 통과되었던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였기에 

미국에 순리롭게 도착할 수 있었고 저의 믿음 또한 더욱더 견고히 

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의 가정 3대는 모두 교회에서 여러가지 모임에 참가하

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아낌없

이 서로를 대하고 저도 편온한 마음으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

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

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우울증도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

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때문입니다.저는 교회의 대

가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

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주관해 주셔야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기

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사람의 영혼, 몸과 생

각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자아 

보호와 위선을  철저히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바로 우리 천위제 전도사님을 찾아서 문제

를 해결합니다. 천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답을 알

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저의 가정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또한 더 많이 사

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

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 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계시지 않는

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아멘!

QPCM - 가정의 달 / 부활절 간증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서…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서…

(Chang, Da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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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Liu, Shuqin 자매)

“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

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

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고전15:13-14]



(Gao, Xi 자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gao, xi입니다. 예전에 저는 무신론자였습

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도 저는 믿지 않았고, 미신이

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이 세상에 신이나 귀신이 있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4년 4월 17일，오늘이 마침 3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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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미국에 온지 1년 후, 딸은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다시 한번 깊은 수렁에 빠져 너

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딸로 하여금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중국에 있었다면 무슨 돈으로 수술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

다. 지금 저의 딸은 결혼도 했고, 딸도 있습니다. 이름은Jasmine Lin 

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

한 된 시간으로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는 삶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지만, 더더욱 저의 영적 생명에 

진정한 변화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의 가슴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항상 

제가 주님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안에 항상 계셔서 주님을 위

해 일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

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그

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95년도에 중국에서 남편의 중병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밤낮으로 기도를 드

렸지만, 주님의 뜻은 남편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임종 

전, 남편은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리러 왔다며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초신자인 저에게 충격적인 간증이 아닐 수 없었습

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의 병 치료로 집도 다 팔았기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남겨진 것은 8살 딸과 빚이 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의 관심과 

위로, 그리고 과부의 어려움을 보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는 

교회의 이름으로 있는 고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는 매달 생활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매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께서는 저에게 이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돌보는4년이라는 힘든 생활을 겪으면서, 과

부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그 분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

니다. 99년도에 한 자매의 소개로 저는 미국에서 온 부인과 사별한 한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그렇게 저와 저의 딸은 미국

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의 생각과 제가 

QPCM - 부활절 간증 / 세례 간증

세례 받은 간증세례 받은 간증

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주님께서는 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입니다. 그 분은 자신의 인내와 사랑으로 저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가슴 속으로부터 감사가 넘쳐나네요. 저는 세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

로 느꼈고, 저의 주변의 손님과 친구들 또한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모

두 너무 착하지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저로 하여금 친구들의 사랑을 느끼게 하였고, 제가 기쁘게 살 길 원하

셨습니다. 작년 부활절에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였고 그 날

부터 저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으며 이런 충만함은 한 번도 느

껴보지 못한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갈 때마다 눈물이 너무 많

이 났습니다. 저는 이 눈물이 행복의 눈물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천전도사님께서 이 눈물은 잃어버린 아이가 마침

내 아버지를 찾아 너무 행복한 눈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

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행복감이 두 배로 커져 신분도 더 

존귀해 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필요한 모든 것

을 주셨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모두 아시고 도와주셨

습니다. 저는 세례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4월 9일, 저는 드디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살펴 주시고 금생에 

소망을 주실 뿐만아니라 내생에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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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 Xiaodan 자매)

를 드립니다. 

천주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그 때가 생각납니다. 마

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쉬지 않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천전도사님을 따라 영접기도를 하였습

니다. 저는 2년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가면서 저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장차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십일조 헌금을 기쁜 마음으

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때문입니다.  엄

마가 된 후, 저는 어떤 것을 물려주면 아이의 일생에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보장을 

줘서 생활걱정이 없이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운으

로 생각합니다. 다만 믿음은 자신의 몫입니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

의합니다.  

저는 두 아이가 어릴 때 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

가며 그 분만 의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 순간

마다 아이들 곁에서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음식만 먹여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를 양

육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과 행동이 아이의 성

격과 습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아이의 올바른 행동이나 잘

못된 행동 모두 부모의 교육 결과입니다.

비록 우리는 결점과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

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

당하셨습니다. 자녀로 택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QPCM - 세례 간증 / 어린이 주일 예배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5/7 중국어부 어린이 주일예배에 대하여…5/7 중국어부 어린이 주일예배에 대하여… (천위제 전도사)

의 명령입니다. 부모와 교회 모두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그 

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어 예배가 어른들이 부흥함에 

따라 아이들의 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5월 7일, 중국어부에서는 

어린이 주일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손요한 전도사께서 말

씀을 선포하시고 몇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아이들을 섬기는 일

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예배의 대상은 2살부터 5살까지 

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을 통하여 중국어로 말할 수 있는 아

이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어린 심령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믿음을 통

하여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넘쳐 온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요한 전도사와 여러 명의 교사들에게 축복

하셔서 이들의 영적 생명을 통해 아이들에게 일평생의 가장 아름

다운 축복이 되길 바라며 모든 영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

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19:14）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

만일 천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쓰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이고, 말씀과 기도

를 뒤로 한 채, 그리고 교회 모임에도 적게 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

법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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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에 오인수 목사의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루디아 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본문은 빌
립보서 4장 2절~3절 말씀이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나누어짐
을 보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같은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했다. 특히 리
더자로서도 같은마음을 품고 사랑을 가져야한다. 

화려하고 예쁜꽃을 가슴에 달고 한 껏 멋을 내신 당당한 모습이었
다. 헌신찬양은 “나의 힘이되신 여호와여”를 힘차게 불렀다.

루디아 선교회 헌신예배루디아 선교회 헌신예배

다비다 선교회 헌신예배다비다 선교회 헌신예배

4월 2일 주일 저녁 예배를 다비다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렸다. 최
진식 전도사의 “다비다 쿰”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42절이었다.  다비다는 늘 사랑이 넘치고,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하나님은 다비다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 다비다
는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심을 확인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인
이었다. “평화의 기도를” 헌신찬양으로 올려드렸다.  

지난 6~7주간에 걸쳐 진행된 로비증축 공사를 마무리하는 감사
예배가 지난 4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 15분 본당 로비에서 있었다. 
누리건설 사장, 직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감
사예배는 이 공사를 앞서서 지휘했던 고국환 장로의 사회, 정길표 
장로의 기도가 있었고, 2016년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자들의 
특송이 이어졌다. 이어서 김성국 담임목사님이 “시작과 마침"(계 
22:12~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이어졌다. 이 말씀에서 목사님
은 “사자성어에 용두사미라는 단어 뜻이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
는 말처럼, 시작은 화려한데 끝은 미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구절과 같이 시
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끝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
대하자"고 하였다. 

204장 찬송 후에, 고국환 장로의 경과보고에서는 “하나님께서 시
작하게 하셨고, 그가 그 과정 가운데 계셨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께 감사한다.”는 말로 경과보고를 대신하였다. 이어서 이 공사를 담
당한 누리건설의 사장 이상준 집사의 감사인사가 있은 후,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무리 했다. 앞으로 증축 완공된 
이 로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
하게 신앙으로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
가 되기를 기도한다.

로비 증축 완공 감사예배로비 증축 완공 감사예배

여호수아 선교회 헌신예배여호수아 선교회 헌신예배

여호수아 선교회는 3월 29일 수요 저녁 예배에 헌신예배를 드렸
다. 이 날은 매 달 마지막 수요예배를 “축복이 흐르는 예배” 로 드리

4월 5일 수요 저녁 예배에는 갈렙 선교회의 헌신예배가 있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21절로 “날마다 날마다”라는 제목으로 배형
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고있다.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한다. 하나님은 이스
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 시키셨다.  우
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신다.십자가에 
속하여 살때 “소망” 주신다. “십자가를 질수있나”로 헌신찬양을 드
렸다.  

갈렙 선교회의 헌신예배갈렙 선교회의 헌신예배

4월 23일 주일 저녁 예배에 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다.  
송요한 목사가 “베다니의 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 11절 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마르다 선교 회원들은 똑같이 맞춰입은 빛이나는 조끼가 눈에 띄
었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영상을 통해  선교 회원들이 각 부서
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수있었다. 헌신찬양은 회원들의 섬김과 신앙
의 간증이 보이는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

는 날이다. 멋진 남성분들로 구성된 킹스콰이어 합창단의 “저 산으
로 올라가려네”의 특별 오프닝 찬양으로 여호수아 선교회 헌신 예
배가 시작되었다. 말씀에는 열왕기상 2장 1절~9절 말씀으로 “성공
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어 예배를 담당하는 첸위지 전도사가 
전했다.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녀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함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신찬양은 “이
것이 나의 간증이요”를 찬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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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간증

“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지어다 ”“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지어다 ”
사순절 치유 간증사순절 치유 간증

박만우 집사

8년전 파킨스병을 얻고 날이 지날 수록 몸이 조금씩 더 병약해

졌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11편 말씀과 23편 말씀을 순간순간 떠오

르게 하셔서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말

씀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

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

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셔서 불편한 

몸으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줘야지만 가

능한 일이였기에 남편이 없었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겠지요.

몇개월 전부터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남편과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지만 

몇개월째 다리가 땅에 붙은 것 같이 두 발을 뗄 수가 없어서  걷는 

것이 엄두가 나지를 않아 새벽예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

만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지어다” 라는 사순절 말씀에 대한 주

제가 자꾸 떠오르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중반

부터 남편의 도움을 받아 새벽예배에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후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하며 일어나 걸

어야 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당 앞까지만 나가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내딛

어 찬양이 두어번 반복된 후에야 본당 앞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되었고 두 발로 걷는 것이 큰 축복이

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새벽예배를 다녀오고 나면 남편이 일을 나간 후, 

낮에 혼자 집 밖을 나가서 동네를 한바퀴 돌고 들어옵니다. 교회에

서 가져온 전도지를 가지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고 편

지함에도 넣으며 기쁜소식을 전합니다. 날이 좋지 않거나 몸이 힘

들어서 하루 쉬려고 생각하다가도 도저히 가만 앉아있을 수가 없

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혼자 거동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은혜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나 큽니

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주셔서 오랜 시간 병약한 저를 돌보

아주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기도로 섬겨주신 동역자 권사님들이 있게하

셨습니다. 

주봉순 권사님과 박수진 권사님은 처음 병을 얻었을 때에 교구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지금까지 친자매처럼 오랜 시간을 함

께 하며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주신 선물과 기도응답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며 살고 싶습니다.

박만우집사를 알게 된 것은 6년여전 수요주부성경공부
에서 환우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후 고전도사님을 통해  박
수진권사와 함께 기도후원자로 소개를 받게 되면서부터였
습니다. 당시에 박수진권사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 작정
기도를 하고 내려오기도 했으며 일주일에 3차례씩 가정심
방을 하며 함께 기도하고 언니, 동생하며 지금까지 의자매
처럼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괜찮아서 운전하고 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경치 좋은 곳도 찾아다니며 지냈었고 작년 
사순절에는 삼겹줄 기도짝으로 셋이서 개근을 하여 교회
에서 받은 상품권으로 커피교제도 하였는데 작년부터 몸
이 많이 않좋아져서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보며 안타
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올 해에도 삼겹줄 기도짝을 하였지만 걸을 수가 없어서 
새벽기도를 못나오더니 어느 날 남편의 부축을 받고 나와
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
지어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걷는 것을 보게 되
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박수진권사가 한국에 나가있어서 셋이서 개근은 
못했지만  한국에서 돌아오면 셋이서 예전처럼 경치좋은 
곳에 가서 사순절 기도응답 축하파티를 해야겠습니다. 모
쪼록 더 연약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가운데 신앙
생활 잘 하고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봉순 권사
(박만우집사 삼겹줄 기도짝)

주봉순 권사
(박만우집사 삼겹줄 기도짝)

아내가 파킨스병을 얻고 오래 아팠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밝게 
지내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 본인의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으
로 병을 이길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 예
전에도 성경 말씀을 암송했을 때에 건강이 호전되는 경험
을 했었기에 사순절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과연 믿음으로 될까 싶었는데 걸
음이 달라진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
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내를 위
해 애쓰시고 수고해 주신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박우용 집사님 (박만우집사님 남편)박우용 집사님 (박만우집사님 남편)

박만우집사, 주봉순권사, 박우용집사박만우집사, 주봉순권사, 박우용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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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등뒤에서 나를 지켜 주신 주님 ”“ 나의 등뒤에서 나를 지켜 주신 주님 ”
사순절 간증사순절 간증

강춘화 권사

1984년 2월 미국에 이민와 처음 택한 퀸즈장로교회, 이곳에서 

믿음이 자라고 많은 신앙 훈련을 받고 시무권사로 섬기다 심방전

도사로 만8년 섬겼다. 잠시 다른 곳으로 갔다 그 곳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이 교회로 우리를 다

시 인도해 주셨다. 돌아가서는 사람을 신경쓰지 않고 주님만 바라

보며 주님 만날 준비만 하면서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신앙 

생활하려 했다.

이번 사순절 제목 “너를 고쳐주리라 - 건강할지어다!”를 보면서 

나를 위한 제목이구나 생각되었다. 70년 이상 건강하게 살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회복이 안되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나 보다 했다. 그러나 생각지 않게 잘 안된

다.감기가 심하진 않지만 기침 조금하고 콧물도 조금 나는데 열도 

없고 머리도 아프지 않고 가래도 없다.

매일 새벽 기도후 4마일 정도 걸어도 힘드는 것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숨이 차서 중간에 쉬고 싶다. 의사에게 이야기하니 심장내

과에 가보라한다. 3월 중순인데 가장 빠른 날자가 5월 1일 이란다. 

그때는 급하지는 않으니 예약하고 기다리는데 하루가 다르게 숨

이 차온다. 이렇게 급하니 의사를 좀 빨리 볼 수 없느냐 물으니 예

약 손님이 취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한다.

주일 아침 교회 가기전 “주님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요. 할 

방법도 모르고 견디기 힘드니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요”하고 교회

에 가니 김명자 사모님이 성전 문에 혼자 계시기에 말씀드리니 월

요일에 응급실로 가라 하신다. 주치의께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하니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 준다 하신다.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목

사님 기도 받고 병원에 입원(4월3일-12일)해 조직 검사(4일), 수

술(7일)까지 다 마치고 12일 저녁 퇴원하였다.

병실에 누워 있으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는 몰랐어도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고 보호하셨던 손길을 

환하게 보여 주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여학교 때 친구들과 여행가고 싶어 어머니께 말씀 드렸더니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신다. 그런데 가고 싶어하니 더 이상 말

씀 없이 눈물 흘려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지금도 잊을 수 없

다. 하루는 딸에게 잘못했다 하며 이야기 하다 “할머니는 한번도 

엄마를 나무라지 않고 키우셨는데 나는 너를 잘 못 키워 미안하

다”하며 눈물을  흘리니 “엄마 내가 잘 못 했어 이젠 잘 할께”하며 

붙잡고 울던 기억이 난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

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딤후 1:5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딸로 키우기를 바랐는데 하나

님이 축복해 주셔서 능력을 주시어 부모를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해 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인줄 알고 하나님

께 감사드린다.  장목사님 온 교인 성경 쓰기를 권하셨다. 순종하

여 쓰다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없이 받았으니 내 모든 시

간을 드리고 싶어 1년에 1번, 3년에 3번을 썼더니 부족한 것 투성

이나 하나님이 주의 사역자로 부르셨다. 사역하는 중 다리에 통증

이 생겨 병원에 가니 허리 디스크란 진단이 나왔다. 점점 심해져 

목사님께 말씀드리니 잘 치료받으라 허락하시고 치유 기도까지 

해 주셨다. 좀 치료 받다 주치의 홍재광 장로님 께서 허리 M.R.I 찍

어 보자 하셔서 사진을 찍으며 현재 많이 아프니 치료해 주셔야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며 그러나 사진에는 아픈 것 나

타나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월요일 찍었

는데 금요일 오후 결과가 나왔다며 수술 할 단계까지는 아니나 심

하니 의사를 바꾸어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으라 하신다.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이 만져 주셨는지 통증이 거의 사라졌는데 그래도 치

료를 받아야 하느냐? 물으니 할렐루야 하신다. 그 다음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라 하루 종일 뛰었는데 피곤은 하지만 아픈 다리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는 빨리 회복시켜 주심 감사 할 뿐이다.

2016년 전교인 성경 통독 있었다. 읽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무한

한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의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까? 하다 부족

하고 보잘 것 없지만 내개 있는 시간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싶

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더니 15번 읽을 수 있

었다.

함 전도사님이 좋은 병원으로 인도하여 응급실로 찾아가 수속

하니 기다림 없이 바로 입원, 검사가 시작된다. 폐에 이상을 찾아 

다음 날 조직 검사로 들어 갔다.  담당 의사가 “직업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 “은퇴하고 집에서 쉰다”고하니 “그 이전에는 무엇을 했

느냐”하신다. “교회에서 전도사일 보았다”하니 더 이상 질문이 필

요 없는가 보다.  조직 검사는 코로 호수를 넣어 균 일부를 꺼내 배

양해 보고 또 조직 검사도 할 예정이라 한다. 염증이 심한 것 발견

하고 투약을 시작하는데 조금씩 차도가 보인다. 바이러스가 있고 

폐가 많이 부어 있다고 알려 준다. 기침도 계속하고 몸 무게도 주

니 다시 한번 조직 검사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금요일

(7일)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는데 이번엔 수술이라고 전하며 

“50%는 암일 수도 있다”고 알려준다. 나도 모르게 주치의에게 

“걱정하지 말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나

가더라. 

이달 구역에배를 저희 집에서 드릴 예정이었다. 내가 병원에 있

어 장소가 바뀌었다. 구역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

대하며 차편을 제공해 주겠다 약속했었는데 차편을 부탁 할 사람

이 없어 남편을 구역 예배 참석하라고 보내고 혼자 수술실로 갔다. 

4시에 수술실로 들어가 설명듣고 1시간 예정이라 하였다. 수술할 

의사에게 만일 암 세포 발견하면 다시 수술하느냐 물으니 수술은 

더 이상 없고 의사 몇명이 협의 하에 치료로 들어 간다고 하신다. 

수술실에서 “보호자 어디 있느냐” 찾는다. “여기 없다”하니 “혼자 

사느냐” 한다. “아니라”하니 “어디 갔느냐”묻는다. “교회에 갔다” 

하니 더 이상 질문을 안한다. 한 시간 예정이였으나 눈을 떠 시간

을 물으니 8시30분 이란다. 또 잠들었다 깨어나니 9시 30분 정도 

되어 방으로 옮기다 다 토하고 남편은 구역 예배 마치고 아무리 

연락해도 안되니 병원으로 달려 왔다. 몸에는 구멍을 뚫고 호수를 

끼고 작은 상자를 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남편이 옆에

서 밤새 시중하다 새벽 기도 시간되어 교회로 가고 혼자 일어나보

니 움직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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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오후 퇴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으니 하나님이 

뵙고 싶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  폐속에서는 암 세포

는 발견 할 수 없었으며 박테리아도 없었다고 한다. 병명은 “원인

을 알 수 없는 폐염”으로 처방해 주셨다.

그런데 뒤돌아 보니 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1월 27일 

의사를 통해 폐염 예방 주사를 맞게 해 주셨고, 2월 3일 김성국 목

사님 대심방때 오셔서 주신 말씀은... 렘 30:1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

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

쳐주리라”였다. 그때는 나 자신도 아무 이상을 몰랐다. 그러나 하

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셔서 미리 알게하시고 회복 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김

명자 사모님 통해 입원하여 치료받고 회복 될 수 있게 알려 주심

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

이번 사순절 주제는 회복보다 아픈 사람 더 많다하며 힘들어 하

시는 목사님 뵈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사순절 끝나기 전에 

빨리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할 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

릴 뿐이다.

‘목사님과 온 교회가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하

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게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주심을 

확신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만 전하며 주님 닮아가

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 할 뿐

이다.

“  뜨거운 다리미가 등을 미는 것 같았어요 ”“  뜨거운 다리미가 등을 미는 것 같았어요 ”
사순절 간증사순절 간증

주봉순 권사

사순절이 끝나갈 무렵, 간증을 해달라는 권

유를 받고 좀 망설였지만 한가지 간증거리가 

있기에 소개하려 합니다. 그러자면 저의 소개

를 먼저 해야겠네요. 옛날 이야기처럼 말입니

다.

저는 일본치하에서 해방되기 2년전인  

1942년에 대전에서 어머님이 감리교 장로님

이고 아버님은 평신도인 가정에서 오빠와 제

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요~ 못해요~ 한다는 모태교인

입니다. 

유년기는 거의 교회에서 자란 기억뿐이고 청년기에는 꿈을 안

고 서울로 진학하려 하였으나 실력부족으로 깨끗이 낙방하고 대

전 감리교 신학대학 부설인 대전 보육대(2년제)를 졸업하고 유치

원교사가 되어 김천으로 발령되어 시골생활도 해보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친척의 도움으로 교회부설유치원교사도 해보았습니

다. 아이들과의 추억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30-40 대에는 세상 것에 매력을 느껴 신앙생활은 간신히 주일

성수만 하며 틈만 나면 친구들과 여행하고 운동하며 교회봉사는 

꿈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국내, 국외할 것 없이 돌아다니며 수

영,골프까지 하며 세상에 빠져 살았는데 그 덕분인지 지금도 건강

하게 활동하고 운전도 즐겨하는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미국에는 오랜 친구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바로 퀸장에 등록하

여 겨우 교회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하나님께서 보스톤으로 보냈

습니다. 보스톤 장로교회 전덕영목사님(장영춘목사님 후배)을 섬

기며 7-8년을 지내다 장목사님의 권유로 다시 퀸장으로 오게 된 

것이 벌써 8-9년이 되었네요.(사연이 많지만 다 쓸 수가 없습니

다.)

퀸장의 사순절을 매년 개근을 했지만 2017년 사순절은 제게 특

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집에서 살짝 주저앉았

는데 척추 4번과 갈비뼈 끝부분에 금이 가서 아무 것도 하지말고 

무거운 것을 들지말라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답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을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도 운전하는 것

과 살살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죠. 목사님의 기도와 

많은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좀처럼 낫지를 않았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지어다!”라는 말씀

이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할일이 많아요. 선교

회와 주방봉사, 젊었을 때에 도망다니며 안했던 봉사까지 모두 아

버지 앞에 가기전에 할 수 있도록 꼭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습

니다. 

2주전 쯤 새벽기도를 마치고 베지밀 ½ 쪽과 커피를 가지고 차

에 올라 찬송가를 들으며 495하이웨이를 가는데 갑자기 등 뒤에

서 뜨거운 다리미같은 것이 허리에 닿은 것같아 깜짝 놀라 “이게 

뭐야?”라고 중얼거리며 몸을 움추리니 또 한번 뜨겁고 무거운 다

리미가 등을 미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아, 주님께서 만지시는구

나!”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며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거의 다 나아서 조심조심 다닙니다. 아직 가까운 사람들

에게도 말을 못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소개하고 싶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식구가 없으

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외로워 보이셨는지 새로운 가족을 주셨

습니다.

딸이 없는 것을 아시고 믿음 좋고 똑똑한 딸과 머지않아 장로님

이 될 사위와 예쁘고 똘똘한 손녀 2명과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손

자 1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

을 했지만 지나고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만

나게 하시고 사랑스런 아이들을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한순간

도 내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않고 기쁘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텐데 저에게는 

요리할 수 있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맛나게 

먹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저를 찾으려면 언

제나 주방근처로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꼭 잡수

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선착순으로 몇분에게 원하

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할말이 더 많은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쓴 글이니 주책이라 하지 마시고 어머님 생각하며 읽

으세요!



40 

AGAPE사순절 간증

“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순절 ”“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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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집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진정으로 새 것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근심 걱정이 우

선되었고, 영접을 하고서도 내안에는 주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짓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

을 내 중심에 두지 못하는 저였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그러던 중 삼겹줄 기도자를 신청하라는 주일 예배 광고를 듣고 

알게된 사순절 새벽기도! 진정 새것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삼겹줄 

기도로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3.29) 교회 등록하였던 저는 교회 성도님을 많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일 점심때 자주 버디를 해 주셨던 심

인보 집사님이 삼겹 제의를 해 주셨고, 교회 등록할 때 제가 속한 

바울선교회 회장이었던 최원일 집사님이 떠올라 서로의 세겹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를 시작할 때 부터 저는 이미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진

정한 새것이 될 수 있을까? 를 생각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니라”(막 9:23) 말

씀을 믿는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2/1) 아내의 주재원 발령으로 저희 가족은 뉴욕으로 오

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어설프게 시작한 육아와 집안살

림은 저에게 고립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늘 “육아와 살림은 내

가 할일이 아니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눈뜨자마자 쌀담그고, 

스낵백 챙기고, 아이들 씻기고 입히고 머리 빗기고... 금새라도 도

착할 듯한 스쿨버스 생각에 조급한 마음이 저를 몰아 부치는 매일

매일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만큼 내안에는 미치광이가 미쳐 

날뛰며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애써 억누른 조급함은 아이들에

게 고스란히 표출되었습니다. 입으로는 버럭거렸고, 눈으로는 레

이저를 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런 저의 행동은 회

사를 다닐때도 똑같았던 저의 근본적인 습성임을 알게 되었습니

다.

 “정말 바뀌고 싶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이런 간구함으

로 시작했던 새벽기도...

기도하며 돌이키며 괴수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도 울었

습니다. 새벽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저의 

본성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성수련회 스킷 연극

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도 우연히 함께 참여

하게 되었는데, 저의 옛습성과 연약함을 더욱 밝히 보게 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인 지방의 더러운 귀신들린 자 속

에 있는 군대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며 한 말입니다. 자발적인 참

여 의사없이 스킷에 참여했던 저의 마음에는 기쁨이 아닌 오히려 

좋지 못한 죄악된 마음이 많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무수히 많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를 내 뱉

고 있었으며, 제 속에는 괴수같은 군대귀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던 습성은 이내 살아났고, 회사 일처럼 척척 일사천리로 

연습이 진행되지 않을때 제 속에는 교만과 비판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티끌만큼도 아닌 내 능력으로 하려다가 스스로 분내고 

비난하며 죄악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주여! 주여! 부

르짓고는... 여전히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바라보

고 있었습니다.

스킷을 하는 당일 새벽에 주님께서는 “암탉이 알을 품듯 너희를 

품겠다고... 내 품을 떠나면 안된다고... 내 안에 있어야 한다”하셨

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안에 있어야 함을 잊었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마지막 순간까지 일깨

워 주시며 교만과 비판, 연약한 믿음을 참회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안의 죄를 자백하고, 살아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

기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의 스킷은 너무도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습 때 했던 스킷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완벽한 스킷이었

습니다. 스킷을 통해 제 마음 속 깊은 곳의 죄를 더욱 밝히 보게 하

신 주님! 억지 감사와 남의 눈을 가리듯 외식으로 가득한 저의 연

약하고 의심있는 믿음을 보시고, “믿는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니라” 말씀하시며 저를 주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

니다.

주안에 있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신비한 것

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획할 수 없고, 또 그 신비한 계

획을 알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저의 가정에 일어난 기적을 말씀드린다면 사순절 시작할 때부

터 투정 한번 없이 일어나 옷입는 작은 딸, 처음에 잠투정을 부렸

지만 점점 묵묵히 따라 나서는 큰 딸, 아내와 크게 다투어서 다음

날 새벽기도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다음날 차 안 각자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보면서 신비롭고 비밀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간증을 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내의 입을 통해 주신 말이 있

습니다. “죄에 집중하기 보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는 간증의 은

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후 13:4)

이번 사순절에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려고 

합니다. 

연약한 제가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전함 주시는 주님의 품안을 더욱 소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

습니다.

기도해 주신 최집사님, 심집사님 감사합니다!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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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교실에서 받은 사랑 ”“ 태아교실에서 받은 사랑 ”
태아교실 간증태아교실 간증

손명금 집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

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2]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 26:9]

2016년 하나님께서 남편과 저에게 주신 새해 말씀입니다. 그리

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 목사님께서 심방 오셨을 때 하셨던 말

씀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축복을 더하여 주

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을 받고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고서 기도를 시작하였

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1월, 저

희 가정에 기쁨이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 가정에도 기쁨으로 넘쳤

습니다. 태명을 “기쁨”이라고 짓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

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기뻐하는자라”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나

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짓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후, 이삭과 같이 산 제사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도 벅찼지만, 3개

월동안의 입덧이 지속되면서 몸이 생각처럼 되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두려운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의 변화, 감정적 변화로 인해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부탁을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윤지영 권사님,조나영 권사님께서 먼

저 찾아오셔서 영아부에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셔서 당연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마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낸 6개

월, 의사선생님께서는 산모는 너무 약해 보이지만 아이가 너무 건

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욱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 나의 작은 속삭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다

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아부실에서 이쁘게 만들어 보내주 신 태아교실 초청

장을 받은 순간, 엄마로서 너무 설레었습니다. 첫 아기를 가진만큼 

너무 부족한 것을 잘 알기때문에 알차게 배우고 싶은 마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게 되였습니다. 수업은 성경적 태교에 

대해서 그리고 산모체조, 산후조리, 산모피부관리, 산모식단등에 

대해서 배우면서 모든 것이 재미있고 새로웠습니다. 사실 말씀으

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이명옥 전도

사님께서 성경적 태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

고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예

를 통해 태아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게 되었고, 자녀를 위

해 마음 껏 축복할 수 있는 부모의 기도특권을 가지고 아이를 양

육해야 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정성으로 만들어 주신 간식과 선물들, 선생님들께 직

접 배워서 남편이 만들어 준 연어스테이크를 먹으면서 태중에서 

뛰놀고 있는 기쁨이도 함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

드립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당연하지만, 아무 조건없이 그리

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이명옥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

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아부 선생님들의 기

도로 잘 크고 있는 우리 기쁨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

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

이 되는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올려 드

립니다. 할렐루야^^

수료예배를 마치고수료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산모 안수 기도목사님 산모 안수 기도

수료증을 받으며수료증을 받으며 태아교실 강의태아교실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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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은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특히 성도들

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은 ‘나도 은퇴하면 여유롭게 단기선교로 

하나님의 일도 마음껏 해보고, 가끔은 성지순례도 다녀보고 싶

다’는 꿈을 꾸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행복한 은퇴란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은퇴하면 당연히 받게 될 

것으로 믿었던 소셜 연금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 줄과도 같았던 메디케이드 혜택을 축

소 혹은 중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 등등 이제는 많은 것들

이 불확실해지는, 말 그대로 “불안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

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는 현재보다 적은 수입으로도 살아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생 살아온 최소한의 

Living Standard (기본 생활 기준)을 지키기 위해, 또한 더욱 늘

어날 노후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실제로는 상상 이상의 수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도 위에서 말씀 드린 소셜 연금 고갈 등의 비상사태

에 대비하기 위해 이제는 은퇴준비를 개인의 재량에 맡기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준비된 은퇴”

를 위한 몇 가지 플랜을 소개해 드립니다.

1. IRA (개인 은퇴구좌)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을 위해 준비된 은퇴 플랜이며 소기

업 등을 위해 준비된 SEP-IRA 및 SIMPLE-IRA등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단, 개인을 위한 플랜은 세금을 미리 내느냐, 혹

은 추후에 돈을 찾을 때 내느냐에 따라 세금을 나중에 내는 

Traditional IRA와 세금을 미리 내는 Roth IRA의 두 가지로 나

눕니다. 즉, Traditional IRA의 경우 돈을 부을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59.5세 이후 인출할 때 세금을 냅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세금 보고 액수가 높은 고소득자나 젊은 층에 적합합니다. 

Roth IRA의 경우 돈을 부을 때 미리 세금을 내므로 59.5세 이

후 인출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 장점이 있습니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재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세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절세 및 세금유예 

혜택이 있는 만큼 무한정 돈을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1년에 $5,500,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11,000까지만 적립이 가능하며 50세 이상의 경우 Catch-up 

period라는 혜택 하에 연간 $1,000의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2. 401k (직장인을 위한 은퇴구좌)

비교적 큰 규모의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주는 베네핏으로, 예

를 들어 특정 업체가 직원에게 6%의 Matching을 해줄 경우, 

연봉 $50,000의 직원이 연봉의 6%인 $3,000을 적립할 경우 

회사가 같은 액수인 $3,000을 맞추어 적립해주게 됩니다.  

Matching의  비율은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Matching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3. 생명 보험을 통한 은퇴준비

은퇴가 중요한 명제인 만큼 생명보험 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

의 은퇴준비를 겸한 생명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 상

품들의 장점은 Cash Value가 쌓이는 동안에도 세금유예 혜택

이 있고, 위의 IRA나 401k와는 달리 추후 인출시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험의 특성상 가입자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추가적 장점도 있습니다. 적합

한 상품을 믿을만한 업체에서 구입하시면 의외의 ‘숨은 혜택’이 

많은 은퇴 대비용 상품입니다. 

4. Defined Annuity 연금상품

이 또한 보험업계 등에서 선보인 상품으로, 가입자가 특정 액

수의 상품을 구입시 보험사가 특정 기간 혹은 사망 시까지 일정

액의 연금액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존재하므로 이 또한 믿을만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계십니까?준비되어 계십니까?
재정칼럼재정칼럼

이정훈 집사
- 생명보험의 종류 -- 생명보험의 종류 -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
태아교실 간증태아교실 간증

명샛별 집사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셋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7년 동안 수현이, 지현이가 교회 학교 영아부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며 아름

답게 자람을 보며 참 많이 감사 드립니다. 

Own family도 아닌데 어떻게 남의 아이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

을 부으셔서 많이 도와 주시고 기도 해주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셋째를 위한 태아교실에서도 정말 재밌는 운동도 배우고, 

너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산후조리, 스킨케어, 태아 양육과 부부

의 삶에 필요한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년을 돌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삶의 구석 구석 임하셔

서 일하셨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땐 of course 주

님이 있다고 느끼지만 정말 주님의 presence 를 느꼈을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 앞이 깜깜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힘들땐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지만 말씀 통해, 기도 통해, 시간

이 지나고 보니 고통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이젠 감사할 뿐입

니다. 그 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 많은 life lesson 을 배

울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기도와 주님께 의지하는걸 가르쳐주신 저희 부모님, 용서와 양

보 를 통해 사랑을 이뤄갈수 있게 해준 애들 아빠, unconditional 

love 를 체험 할수 있게 예쁘게 커주는 우리 수현이, 지현이와 이

제 태어날 우리 세현이, 기도 해주시고 응원 해주시는 목사님, 전

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태아 교실에서부터 저희 딸 아이에게 저희가 사랑 한다고 주님

이 사랑 한다는걸 보여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것들은 다 부어 주고 싶지만, 

저희나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끊임 없는 사랑, 아픔 속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깨달음, 감사할 때나 힘들때 기도하며 응답을 

듣는 그 fulfillment, 주님 통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도와 주며 

느끼는 joy... 이런건 only 주님만 그들에게 줄 수 있는것 압니다. 

저희가 인생에 하나 하나 control 할수 없다는 걸 저는 힘들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주님을 personally experi-

ence 하고 그들을 통해 저희 믿음도 더욱 자라서 주님이 저희에

게 특별히 주신 이 축복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하게 저희가 쓰

임 받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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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유(QPEM)

저는 어렸을 때 인생은 계획되어 있다고 믿

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믿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기 전이였지요. 인생을 계획한 주인

이 있다고는 믿었지만 확실히 그 분이 누구

인지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카톨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카톨릭

이라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카톨릭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대 초반에는 세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졸업 한 후에는 종교와 신의 존재에 대

한 의문이 생겨  다른 종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가 저는 과학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

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추론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

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제 삶의 공허함과 고독은 커지기 시작

했고 제 삶에는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포용하고 사랑할 만큼 중

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척이나 친구들의 죽음 앞에서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데이트도 하지 않는 사이였지만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언젠가

는 결혼하겠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버릇처럼 그 

친구를 제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라  제가 교회

에 가서 예배 드리길 원했습니다. 저는 마지 못해 그 친구를 따라 

갔는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불을 밝히는 것 같은 느낌

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기도나 찬양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

만 예배를 통해 저의 딱딱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느

껴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렇게 제 삶은 그리

스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퀸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교회를 찾는가 싶으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

다. 할 수 없이  빠른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QPEM 12시영어 예배

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날 우리 교회 주차장을 들어오

는 순간,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2014 년 8 월

에 처음으로 QPEM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날 교회에서는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이크라는 아이가 아파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김도현 목사님께서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

서 아이를 잃은 슬픔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했다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 

그 날 저는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어렵

고 슬픈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

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오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

게 됐고 성경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도 잘 이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PEM에 온지 몇 

주 안 됐을 때 저희는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이였습니다. 김도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목사님께 결혼식 주

례를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도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저희는 목사

님으로부터 혼전 상담과 복음제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진

리와 은혜를 더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 날 리허설이 있었는데, 그 날 저는 목사님과 제 아내 

앞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님께 복종 할 때 제가 갖고 있던 마지막 의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말하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10년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 마가렛과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저는 

2014 년 11 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 한 것 이였고, QPEM의 형제, 자

매들과 이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였습니다. 그날

부터 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

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 10년의 기도 ”“ 10년의 기도 ”

황찬영 고등부 (Jacob Whang)

Easter ConfirmationEaster Confirmation

Confirmation was nothing as I had 
imagined it to be. Every Sunday for 
about a month, I learned more about 
my religion and what it meant to be a 
Christian, walking closer with God. 
When I  took  these  c l a s se s ,  I  
experienced what it was like to be 
proud to call myself a Christian. I 

learned about the ideals that my church 
was built on, about the principles of God, the roles of Jesus 
Christ, how He is fully God and fully man, the True King, 
True Prophet and True Priest, how our salvation takes 
place, and what it means to be confirmed. 

This experience for me was a learning one and I’m glad 
that I was able to take these classes with Pastor Bae. His 
wisdom and experience allowed me to easily understand 
the important topics of becoming confirmed, provided the 
foundations for my faith, and organized the information 
comprehensively so that I could have this background. 
Although my confirmation was delayed due to certain 
personal circumstances, I am so glad I waited until Easter, 
when Jesus was resurrected, to revitalize my own spiritual 
beliefs and convictions. I am very proud to announce to 
the world that I am confirming my relationship with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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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원회

주차가 편한 학교 주차장, 셔틀부가 모십니다.주차가 편한 학교 주차장, 셔틀부가 모십니다.

- 차량 운행부 셔틀 -
샬롬! 퀸즈장로교회의 부흥성장과 함께 주차장이 부족하여 예

배를 드리지 못하고 되돌아 가시는 성도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셔

틀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새

로 구입하였던 차량들이 지긋한 연륜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모

습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Barclay Avenue 선상의 Edison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Sanford Avenue에 있는 Q189 중학교로 이전하게 되었습

니다. 각 차량에 무선통신기를 비치하여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행을 하였습니다. 교회와는 더욱 가

까와지고 짧은 시간에 왕복운행이 가능하며 급하면 걸어갈 수 있

는 거리여서 130여대의 차량이 매 주일마다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도와 차도, 그리고 운동장의 청소와 교통 표시기를 설치하고 주

차하시는 성도님들이 불편하시거나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나 지나가는 사람들

에게 주위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인식이 들도록 하며 틈틈이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손에 들여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이 많이 쌓여 

빙판에 넘어지기도 일쑤였고 비가 오면 낮은 곳으로 물이 고여 웅

덩이가 되므로 맨발로 물을 퍼내시는 집사님, 강아지들의 오물과 

쓰레기 낙엽 등을 치우시는 집사님, 마실 물 커피 등을 준비하시

는 집사님.. 모두가 합심하여 봉사하시는 마음씨들이 아침 이슬처

럼 아름답습니다.

특히 잊혀지지 않는 한사람, Jack Leblance (Sep.16, 1964- 

Mar.23, 2014)의 3주기를 보내며 지난 17년 간의 행적을 회상하

게 됩니다. 그는 밤낮으로 교회에서 볼 수 있었으며 교회의 보안과 

차량운행의 정보를 언제든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주차장

의 진입로에 잘못 주차된 이웃 주민들과의 차량문제나 학교직원

의 실수로 문이 잠겨 있을 때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

던 그였습니다. 5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아쉬워하며 “Hi! Jack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지요”.  언제나 “예”

만 있고 “아니요”가 없던 그는 임무에 충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

습니다.

학교 주차장에는 이중주차를 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자유로우니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욕시의 공원화 계획에 의하여 앞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실 것

을 믿으며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Shuttle부, 차량부 동역자님들이시여! 

서신 곳에서 건투하시길 소망합니다.

최전상 집사

“ 순종으로 얻는 은혜와 축복 ”“ 순종으로 얻는 은혜와 축복 ”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된 사순절 기도회 40일간의 대장정 축복

의 시간이 틀림없지만 봉사하기에는 부담되는 날짜입니다.

‘우리 운행부에도 명령이 하달되겠지! 이제 부장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부탁하면 올해는 못한다고 해야지’ 부장님이 거절 못할 이

유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아시다시피 1월에 빙판에서 

크게 넘어져서 어깨 쇄골이 두동강으로 부러져서 아직 회복중에 

있고, 또 매일 오전 오후로 2개의 가게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으

며, 어떤 때는 24시간 오픈하는 빨래방에서 밤 10시까지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른사람에게도 봉사할 기회를 

줘야지 저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장 집사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D day-1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명령문 

30호 한장을 주시면서 “집사님! 내일 아침부터 Pick up해 오세

요”라고 한다. ‘아니, 남의 형편은 한번도 묻지 않으시고 Pick up 

명단만 주시면 어떡하십니까!’라고 따져야 할텐데 목구멍까지 올

라오는 소리가 밖으로 새나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명령문 

30호를 받아들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쿼바디스 도미네!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형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맡깁

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쌓아두셨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

에게 상 주시는 이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담임목사님의 오랜 기도 중에 준비해 두셨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후에 합심기도할 때, 한 목소

리로 부르짖을 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

응답을 주시니 이것이 왠 은혜인지요. 사순절 첫째날부터 끊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밀려오니 이것이 왠일

입니까? 우리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나라는요… 선교사님들은요… 미처 기도제목을 내놓기도 전에 우

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너는 담대하라 강건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며 영

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에게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만나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 매일 새

벽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오순절까지 계속할까요? 

보고합니다. 제 30회 사순절 새벽기도회 차량운행을 안전하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운행했음을 대장되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차광혁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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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이되어… ”“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이되어… ”

- 차량 운행부 일일체험 -
시니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노선의 특성상 연세가 지

긋하신 교회의 어르신들이 탑승하셨다.  한분 한분 나오실 때 마다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신속하게 나아가 문을 열어드리는 섬김, 편

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섬김의 모습은 오늘 일일 체

험이 아니었으면 알 수 없는 모습이리라. 중간 중간 다른 노선에서 

교회로 들어온 교회 버스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후에 이어진 22호 칼리지 포인트 노선에서도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나와 문을 열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워

커를 내려 드리고 안전한 곳 까지 이를 때 까지 안내하는 모습엔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다.  

취재를 하는 오늘은 봄 날과 같은 햇살이 너무 아름다운 주일 이

지만, 간혹 눈보라가 날리고 비바람이 치는 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날들도 같은 섬김은 보는이 없어도 계속 되었을 것을 생각하

니 마음이 짠하다. 

몸이 편찮으셔서 버스에 타지 않으신 어르신을 생각하며 동승

하신 분들도 운전자도 모두 한 마음이리라, 어서 속히 쾌차 하시

고 다음주엔 꼭 버스에서 뵈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꼬옥 쥐여주

는 캔디를 보면서 권사님의 넘치는 사랑이 느껴진다.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차량부 봉사자들의 섬김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새벽부터 주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40여분의 섬김의 손길을 통

하여 우리의 예배는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퀸즈 장로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다민족이 

섬김을 받고 선교지가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

사는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퀸장 차량부 홧팅! 

차량부 특집 기사 작성을 위하여 교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교회 

버스 노선표를 찾아 보았다. 새벽예배 노선, 금요일과 토요일 청년

들을 위해 운행하는 노선, 그리고 주일 노선과 JHS 189 파킹장 셔

틀 노선을  포함하여 17개 이상의 노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15대 이상의 차량과 4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로 운행되는 

차량부의 위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차량부 간이 사무실에 비치된 

노선표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교회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교우들에게 차편을 제공하며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

신 것을 감안 할 때 예배를 위하여 누군가의 발이 되어지는 실로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하여 함께 드리는 퀸장의 예배

는 더욱 은혜가 충만한 것이다. 

많은 노선 가운데 오늘 선정된 노선은 주일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운행되는 자마이카 노선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운행되는 칼리지 포인트 노선이다. 시간표보다 약 10분

정도 이른 시각에 자마이카 노선 20호 버스는 교회를 출발하였다. 

한국에서 새벽예배 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남미를 거쳐 퀸장에

서의 차량부 봉사만 10년이 넘으셨다는 김 집사의 노련하고 안정

된 운행으로 첫 번째 픽엎 장소에 도착 하였다. 탑승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맞이하시는 운전자도 서로 반기는 모습은 전혀 낮설지가 

않다. 그리고 두번째 장소로 운행은 계속되었고 이어지는 행선지

에 도착 할때 마다 네분, 두분, 한분 이렇게 오늘은 모두 아홉분이 

탑승하셨다. 서로 살갑게 교회 버스에서의 만남을 기뻐하고 버스

가 운행되는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누는 즐거운 시간들이 이

어졌다. 선교회나 구역등 많은 만남의 자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교

회 버스에서 만나는 특별한 즐거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성순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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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차량부란 ?나에게 차량부란 ?

이영호 집사 저는 차량부 운송부장을 맡고있는 이영호집사입
니다. 차량운송부는 총 8개 구간 밴 11대가 3부 예
배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든지 
차편이 필요하신 성도분이 계시면 바로 달려갈 준
비가 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저에게는 부원들 한분 
한분이 참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한 집사

많은 성도들이 주차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흐

름을 위해 봉사하고있습니다.

계대원 집사

저의 섬김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른 새벽부터 많은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랑

을 함께 나눌수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동진 집사

짧은 시간 봉사하지만 학교에서 교회까지 가시는 

분들의 다리 역활을 하며 봉사할수 있는 건강을 허

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윤석현 집사

주님! 새벽에 나와서 차량 봉사하는 저들의 손길

을 기억하시고 저의 기도에 꼭 응답하소서...

작은 봉사로 인하여 성도들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최원일 집사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교회를 섬기니 교회가 더 

잘 보입니다.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성도
님들과 가까워지게 된것도 큰 기쁨입니다. 

셔틀부는 저에게 있어 또 다른 제자 훈련의 도장
입니다. 셔틀 운전자로 저를 돕고 있는 아내를 평소
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숨겨 놓은 데이트 공간이
기도 합니다.

오인택 집사
교회 차를 이용하시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

든지 해당 차량의  운전 봉사자를 통하여 요구하시
면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차편이 없는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존
재하는 차량부서이므로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마
음가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차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집사
교회에서 운송부, 셔틀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량을 주셔서 여러용도로 이용하게 되었으
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모두들 협력하여 헌신한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
한 사람인데 주의 사랑으로 쓰임 받았기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진우 집사

차량부는 게으른 저에게 성도들을 주님의 집으로 
모시고 오는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소중한 봉사입니다.

심인보 집사 저는 퀸즈장로교회 차량부에서 11시 40분에서 
12시 반사이에 2부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을 학교
파킹장으로 모셔다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시러 오
시는 성도님들을 교회로 모셔오는 셔틀부에서 봉
사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에겐 받으신 은혜가 넘
치시고 오시는분들에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
며 웃는얼굴과 신속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지현 집사

 지금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편안하셨
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축복이 모든 분들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김    만 집사

저에게 차량부는 믿음을 지킬수있는 소중한 봉사
부서입니다.

차량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정현 집사

차량부는 내게 꽃을 찿는 나비와 같습니다. 

그곳엔 아름다운 섬김이 있고, 그곳엔 하나님 말
씀을 행할 수 있는 문과 길이 있어 늘 인도하심 따
라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김수현 집사

운송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남과 기쁨과 감사의 세가지를 동시에 받는 은
혜의 시간이 운전 봉사 시간입나다. 

이 시간을 사랑합니다.

2017년 차량위원회 명단2017년 차량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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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차량 봉사자 회식 모임사순절 차량 봉사자 회식 모임

토요일 저녁 7시반, Little Neck에 있는 ‘산에 들에’라는 식당에

서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기간동안 차량봉사로 수고하시는 분

들을 위한 회식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았습니다. 담임목

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식사가 시작되었고, 간단히 식사를 마

치신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위해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오리고

기 구이와 삼겹살로 사순절의 피로를 씻고 있는 중에 차량 봉사위

원들과 몇마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30회 사순절 기간동안 모두 17명의 봉사자가 있는데, 그중

에 4명은 운전자, 8명은 안내로 수고하셨습니다. 운전자는 매일 

4시 40분에 교회를 출발하여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

들의 발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이른 새벽길을 달립니다. 매년 교회 

밴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노령화로 작년보다 교회 밴을 이용하시

는 분들이 65%가 줄었고, 매년 수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와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도 작년보다 줄어서 올 해는 4명이 운

전을 맡아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또 안내는 8명이 새벽 5시 10분

부터 지정된 자리에서 차량들의 파킹을 안내하고, 나가야 할 차를 

막고 있는 차의 주인을 찾아 주느라 애를 쓰고 계십니다. 

차량부에서는 우리 퀸즈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

는 메세지가 있습니다. 먼저, 차량부에 봉사자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차량부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셔틀부 운전자가 모자라 한사람이 4시간

씩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모 권사님께서는 셔틀부도 아

닌데 두시간 넘게 봉사하고 계실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서도 일손이 모자라서 한번 그 부서에 발을 담그면 다시 돌아 오

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말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원을 다른부서

에 뺏겼다고 표현합니다. 각 부서에 봉사할 인원은 부족하고 한사

람이 서너개의 부서에서 봉사하기에 일하는 사람이 날마다 그 사

람이 그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차량부 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새

로운 부원들을 찾아내는데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봉사하고 있

는 사람을 빼가기 보다는 새신자들 중에 눈여겨 두었다가 권유하

여 봉사하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충고의 말씀은, 교회내 헨디캡 자리는 주일 포함 평일

에도 비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헨디캡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

라 핸디캡을 위한 자리이기에 대통령도 세울 수 없는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녁식사 한끼 회식으로 이분들의 수고를 위로할 수는 없겠지

만 이분들의 말 없고, 빛도 없이 고생하시는 수고로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더 빛이나고, 교회 본당의 자리가 채워지고, 안전한 

파킹장 질서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마음은 불편하시더라도 불만을 말씀하시기 전

에 운전자의 고생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파킹장의 안내부원들

의 지시에 따라 주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나는 차량부원들의 눈들이 핏발

이 서고 약간씩 부은 피곤한 얼굴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봉사하려고 했던 마음들과, 이 회식을 베푸신 분의 따

뜻한 마음과 풍성한 사랑에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식사시간이었

습니다. 

차량부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영 전도사

운송부운송부

셔틀부셔틀부

안내부안내부

관리부관리부

위원장위원장 송동율 부위원장 김수연

위   원위   원 이영호, 오인택, 최원일, 채영주

부 장 차 장

부 원

이영호

안진우, 최선일, 김동일, 이성룡, Sam Lee, 홍승룡, 최선권, 정기영, 임   정,

남정현, 황의성, 최상호, 김   만 (18명)

팽종철, 김재헌, 임광섭, 차광혁

부 장 차 장

부 원

최원일

고종빈, 박   훈, 이왕수, 이희원, 차윤일, 황상우, 이기혁, 계대원, 김태선, 

임동진, 심인보(회계실), 신기만, 심인보(찬양과 경배), 이희범, 이정훈 (20명)

정영철, 정사용, 임석환, 최전상

부 장 차 장

부 원

채영주

김지한, 박철홍, 윤석현, 강   호, 김동은, 정해성, 정기영 (13명)

이재윤, 윤지현, 성낙원, 김동일

부 장 차 장

부 원

오인택

(2명)

이정우

(총 55명)

예배가 있는 시간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교회에 
당도하지만, 예배가 시작되서야 늘 조용히 발걸음
을 옮겨 예배당 뒷켠 한자리에 앉아 예배 드립니다.

운전은 조심스럽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해야 하고…

성도 한분 한분을 정성스레 모십니다.

비좁은 주차장에 한 대라도 더 주차하기 위해 공간
을 만들고, 이중주차로 막힌 차량통로를 만들기 위
해 동분서주합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 듯 학교 주차장과 교회를 맴돌며 
웃음을 잃지 않고 인사를 나눕니다.

묵묵히… 미소를 잃지 않고 헌신하는 이분들에게 
성도 여러분의 감사와 격려 는 큰 힘이 됩니다.

[편집부]



탐문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120여대 주차능력이 있는 유토피아 스트릿 세

인트 존스 대학(St. Johns University) 진료연구소와 교섭을 시도

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20여명의 이 대학 동문들의 이

름으로 서한을 보내 협조를 구하였으나 일반 배상책임(General 

Liability) 문제와  안전(Security) 문제를 들어 대학 빌딩 관리대

행 업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심에 위치한 교회가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는 것은 놀랄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교회와 몇블럭 떨어진 학교 

주차장에 차를 두고 셔틀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많은 교우

님들의 성숙한 협조 덕분에 지금까지 주차문제를 일정하게 관리 

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러가지 주변환경 변화와 새성전 건축이라는 새

로운 상황은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로서 보다 장기적인 

주차대책과 함께 당장에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주차대책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다.  차량위원회는 물론 교회

의 리더십은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진행하

고 있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이니 교우님들의  기도가  절실한 것이다. 

또한 주차대책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 주는 것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

나님께 간구하며 함께 지혜를 모을 때다.   

우리 교회의 점증하는 주차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

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모든 교우들

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소유 주차장 세곳에 더해 샌포드가에 위

치한 공립학교 189의 운동장을 매 주일 사용하는 협약을 맺어 주

일 예배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 기

준 이곳들의 주차 수용 능력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립학교 189의 운동장의 경우 이 학

교에 입주해 있는 소규모 다민족 교회 4곳에  20여대의 주차공간

을 양보하고 나머지 80여대의 공간을  우리 교우들이 이용한다. 

그러나 이 학교 운동장에 대한 뉴욕시 정부의 녹지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 문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잠정 유보된 상황으로 알려

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 교회

는 차량위원회 중심으로 올 초 부터 대안마련에 착수 했다.  새성

전 건축이 본격화 될경우 공사기간 동안에는 교회 건너편 주차장

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주차장 확보는 어차피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대안 가운데 하나로 약 90여대의 차량을 주차 할수 있는 144가 

노던 블러버드의 플러싱 은행 주차장을 대여하는 방안을 교섭중

에 있으나 이 은행의 주차장은 은행 소유가 아니라 여러명의  개

인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책임 있는 협상 대상자를 

최원일 집사/ 차량위원회 셔틀부장

주일예배 주차대책 마련에 기도와 지혜를...주일예배 주차대책 마련에 기도와 지혜를...

“좁아도, 양보하고 배려하면 크고 편해지는 교회 주차장”“좁아도, 양보하고 배려하면 크고 편해지는 교회 주차장”

1. 한국어 예배를 기준한1부 예배를 제외한 각 예배 시작전 25분(10:05, 11:50, 1:35)에 입차를 시작합니다. 절대 미리 들어

오지 말아주십시오. 출차를 해야하는데 미리 들어 오시면 흐름이 깨어집니다. 일찍 오시게 되면 반드시 학교 주차장을 사

용해 주세요.

2. 장시간 주차자는 꼭 학교 주차장을 사용해 주세요. 장시간 주차자의 협조 없이 질서있는 주차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학교 

주차장 셔틀 운행시간 7:45 ~ 3:45)

3. 교회 메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은 예배 후 즉시 출차해야 합니다. 출차할 시간을 놓쳐서 다음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야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실 분은 입,출차 시간이 자유로운 학교 주차장을 활용해 주세요.

4. 꼭 차량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새 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도 문제이지만 소속 차량이 아니어서 생기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주차 공간에는 장애인 차량만 안내에 따라 주차해 주세요.

6. 새가족 주차 공간에는 새가족 등록증을 가진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7.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8. 교회 바로 맞은 편에 있는 파킹장은 교회 운송 차량을 위한 파킹장입니다. 주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9. 교회앞 전면도로는 승하차 전용으로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가끔 토잉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10. 더 많은 주차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1부 예배후:2명, 2부 예배후:2명, 3부 예배후:1명, 4부 예배 후: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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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장로교회 공원묘지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송동

율 장로님을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중국집에서 만났습니다. 사

순절 기간동안 이른 새벽 파킹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며 밝은 웃음

으로 성도님들을 맞이하시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새벽 일찍부터 

봉사하고 하루종일 일하고 문닫고 오시느라 눈가에 쌓인 피로가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송장로님의 이야기를 아가페 지면을 통

해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계획도 많고 할 일

도 많이 있어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교회를 통해 우리 성

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

만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몇가지 일들을 벌이

고 있습니다. 

봉사부 주관으로 박세은 집사님, 박세희 집사님께서 주일 오후 

1시 45분부터 2시 반까지, Low Income 및 시니어를 위한 복지혜

택을 위한 상담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소셜 시큐

리티, 유산 상속 등 다양한 내용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복지를 위한 또다른 노력이 공원묘지 분양에 관한 일입니

다. 20여년 전에 부모님을 위한 묘지 두 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도 뵈러 가고, 교회 장례일로 자주 가게 됩니다. 갈 

때마다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묘지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주위의 큰 교회들은 묘지를 공동으

로 구매해서 교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를 Pine Lawn Memorial 

Park 모시고 난 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묘지 사무실에 교회에서 

단체로 묘지를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뉴욕 스테이트에서 만개의 묘자리를 비영리단체에 할인된 가격

으로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

어있는 단체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난 교회 년말 당회에 기획안을 

올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복지 차원에서 시중가격 $5.000씩 하

는 묘지 가격을 $1,255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 교인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공간인 퀸장 동산

에 모여 묻히는 것도 좋겠다” 하시며 적극적으로 당회에서 말씀하

셨고, 당회원들도 모두 찬성하여 퀸즈장로교회 공원묘지 분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송동율 장로송동율 장로
소유영 전도사의
소유영 전도사의

“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찾다 ”

“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찾다 ”

지금도 가끔 묘지에 가면 주위에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아는 

분들이 많이 묻혀 계시고 가끔은 그분들 생각에 마음이 뭉클하기

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퀸즈장로교회 공원 묘지 분양의 동기가 

되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묘지의 물량은, 처음에 141기가 그룹으로 살 수 있는 제일 큰 것

이었습니다. 처음에 봉사부가 생각할 때 조금 많다는 생각에 40-

50개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리턴하거나 교회에서 보유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첫주에 141개가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도 

200명이 넘게 신청을 해서 두번째 큰 98기를 목사님과 상의해서 

확보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나가고, 계속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40-50개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묘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확보된 묘지는 239개입니다. 1차 분양은 일단 끝냈

지만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2차 분양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큰 땅은 없더라도 흩어져 있는 묘자리를 모아 10기 이상

씩이면 종교단체로 기당 $1,255에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봉사부

내 경조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서 이어나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우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누구나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퀸장 공원묘지 안에 퀸장 직계

가족 12명 가족묘지를 확보해서 만족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Pine Lawn Memorial Park의 묘지는 한 기당 두 명이 위 아래

로 매장될 수 있습니다.

퀸장 공원묘지 관리부서는 봉사위원회 경조부입니다. 2차 분양

부터는 봉사부위원장인 함용식 집사와 경조부장 권혁민 집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묘지 관리에 대한 규약도 만들

어서 교인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담임목사님과 당회가 교인들

의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앞으

로도 더 많은 복지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아름다운 퀸장공동체가 되어감을 기대합니다. 

퀸즈장로교회 공원 묘지 분양에 대한 송동율 장로와의 인터뷰퀸즈장로교회 공원 묘지 분양에 대한 송동율 장로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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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레시피

재료( : 대패삼겹살 1Lb, 송이버섯 2개, 양파 1개, 파 적당량, 콩나물(원하시는 만큼) 2인분 기준)

1. 콩나물과 채소를 깨끗이 씻어 준비해주세요. 

2. 양념을 만들어볼게요. 고추장 4큰술, 고춧가루 4큰술, 간장 4큰술, 맛술 4큰술, 다진마늘 1큰술을 섞어주세요.

3. 팬이나 냄비에 콩나물 먼저 올려주시고 채소 모두 올려주세요. 

4. 3번 위에 대패삼겹살을 올리고 분량의 양념을 올려주세요. 채소에서 물이 나와 물은 넣지 마세요. 

5. 센불로 끓이시다 중불로 조금 더 끓이시면 콩불 완성.

6. 이젠 맛있게 냠냠. 밥위에 올려 비벼드시면... 간단히 일품요리 완성.

2부 찬양대를 섬기고 계신 길정애 집사는 찬양대 부총무를  맡고있다. 

요즘 가끔 만들어서 아이들과 맛있게 시식하고 있다며, 새롭게 만들어보는 메뉴라고 자랑하였다.

길정애 집사님

길정애 집사님의 맛있는 콩나물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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